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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urch Ministry through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Local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examines biblical evidence as well as contemporary examples 
for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of churches in the local community,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e-Um Church.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which describes research purpose, goal, 
scope and method. Chapter 2 surveys core values of the Gospel and cases of 
churches which attempted to realize that Gospel in the New Testament. 
Specifically, this chapter examines how the Gospels of Jesus and Paul are 
interconnected at the communal level, and introduces biblical examples of 
churches which desired to be churches for their local communities. Chapter 3 
explores contemporary cases of missional churches pursuing mutual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local community, as well as foreign and 
national churches which been role models in areas of evangelism, social 
welfare and culture. Chapter 4 states history, philosophy and context of 
Se-Um Church in Sam-Song district to communicate with that local 
community. Chapter 5 introduces and evaluates particular ministries of Se-Um 
Church done for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its local community: 
reading club, classic music group, side dish service, etc. Chapter 6 is the 
conclusion which summarizes and analyzes the argument and proposes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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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 교회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교회사에 유래가 없었던 폭발적
인 양적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이제 서구 교회의 전철을 따라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다주었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지고 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한 영
향력을 상실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도 여전히 양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현실은 세
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속화의 물결과 분열과 반목으로 힘
을 잃어가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학교의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기독교의 미래가 암
울하다는 것이다. 예장 통합 총회의 경우 10개 교회 중 세 곳은 여전히 교회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교단 산하 8,843개 교회 중 어린이나 청소년이 한 명도 없는
교회는 3,017개 교회로, 전체 교회의 34%에 교회학교가 없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교회
밖으로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교회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나
타낼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채 저출산의 영향으로 미래 교회의 모습도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흔들리고 있지만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
고,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초기지
1) 이수진, “교회내 초등학생 1년에 만명씩 사라져?” 한국기독공보, 2016년 8월 22일,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23.
2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의 역사는 악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은혜
를 통하여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오늘에 이르렀고, 또한 앞으로도 위기를 기
회로 삼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 안팎의 현실을 이겨내어 다시 도약해야 한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교회, 내 교회만을 위한 개교회 중심의 교회,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서의 세상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회복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지역사회를 돕는 존재로 자리매김
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소통을 위해 어떠한 접촉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한국 교회가 반드시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책들과 논문과 세미
나 등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섬김
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 하지만 그 섬김과 나눔이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에 선한 영
향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면 실망스럽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201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2), 가장 신뢰
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가톨릭교가 29.2%, 불교가 28%, 기독교가 21.3%로 나타났
다. 하지만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41.3%로 가
톨릭 32.1%나 불교 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
는 봉사활동을 하는 종료로 기독교가 35.7%로 가톨릭교 29.3%와 불교 13.2% 보다 높
게 나타났다. 그같은 통계는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다른 종교에 비해 활발하
지만 사회적 신뢰도는 타 종교에 비해 낮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Christopher Smith)는 많은 교회가 자기 지역에 아주 얕은 뿌
리만 내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만일 우리 교회가 갑자기 2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
2)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운영하는 http://cemk.org의 자료실 214번
에 있는 2013 한국교회신뢰도조사 발표세미나 자료집을 참조하라.
3면 이웃이 그 사실을 알아차릴까?”라는 질문 “만일 우리 교회가 마술처럼 떠올라
2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릴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
다며 교회가 지역과 너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3)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와 그 대상인 지역사회가 너무 멀어졌기에 이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
수적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역과 프로그램들은 많은 경
우 지역사회와 깊은 연결고리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 반해 신약성경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신
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에 부합하는 신앙공동체를 세우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
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며 죄인과 세리들까지 만나시며 복음은 전파하셨
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예수가 어떠한 형태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는지를 살펴보
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와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원활한 소통과 사역이 가능해진다. 교회의 성
경적인 본질에 충실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도들의 모습을 상고하고, 이를 통하여 성
경적으로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 지역사회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세움교회는 연령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자녀들을 위
한 독서교실 운영, 엄마들을 위한 독서모임과 클래식음악 감상,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가 위치한 상가 건물의 학원과의 연계사역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는 다른 교회들에서 일반화되어 실시하고 있지 않
은 사역들이기에 교회가 지역사회과 소통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예수가 선포
가 복음이 온전히 구현되며,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한 복음의 부흥이 이루
어진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3) Christopher Smith and John Pattison, 슬로처치 (Slow Church), 김윤희 역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5), 103.
4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본 논문은 필자가 2012년 개척한 세움교회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형성을 위
한 방안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 얻게 된 결과물을 학문적으로 조망해 본 일종의
연구보고서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현장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
력했던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신학적인 연구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을 통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것이다.
1장에서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서술할 것이다. 이
를 통해서, 본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가치에 대하여 상고할 것이다. 특히 교
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다.
2장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그 복음을 체현하는 교회가
신약성경에 나타난 것을 서술할 것이다. 예수와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적 차원
으로 연결되는지 탐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고자 했던 성경적 사
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하며 복음적 사명을 감당키 위한 현대적인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있는 뼈아픈 현실 가운데
전도, 복지, 문화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국내외 교회들의 사역을 서술하
고, 지역사회와의 쌍방향적 소통과 참여를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 사역의 사례들 소개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으로 세움교회의 역사와 교
회현황, 그리고 담임목사인 본 필자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교회
가 위치한 삼송지구에 대한 지역적 배경도 언급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세움교회가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들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5교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모임과 클래식 감상모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 사역, 교회가 위치한 상가건물에서의 소통하는 것을 논한 후에 향후 세움교회가
추구하는 지역사회와 소통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
다.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평가한 후, 앞으로의
연구자들을 위한 제언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6제 2 장
기독교 복음을 지역사회에서 체현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성경신학적 기초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체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기초가 분명
해야 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먼저 기독론과 구원론적 관
점에서 살펴보고, 그 복음이 교회라고 불리우는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 복음과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통해 오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기독교 복음
공관복음에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역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져 있다(막 1:15 마 4:23, 눅 9:1-2 참조).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살펴
보고, 그것이 바울의 복음, 특히 칭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 절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1.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막
1:14-15), 복음서의 저자들도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다”(마 4:23; 9:35)
7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눅 4:43; 8:1; 9:2, 60)라고 언급함으로서 예수의
복음선포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음을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
라”는 예수의 중심 메시지였다.
하지만 예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을 하지
않는다.4)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곧
죄의 용서(막 2:7), 의로운 사람됨(눅 15:14),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서 회복됨
(눅 15:11-12), 부활의 생명 또는 오는 세상에서의 삶, 곧 영생(눅 20:34-35; 마 25:46)
으로서, 한 마디로 종말론적 구원(눅 19:9-10)이다.5)
예수가 선포한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핵심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기
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갖는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은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었다.6) 그러므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
라는 사단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메시아의 구원을 열망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통치를 알리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한 점은 현재와 미
래에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사역과 선포로 인해 ‘이미’
이 땅에 스며들어 실현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예수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좇아내
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 11:4-44과 마태복
음 12:22-29절에서 가장 쉽게 엿볼 수 있다.7)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통치의 현재적 측면과 더불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측면에 대한 강조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8)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측면을 가장 잘 요약하여 표현하는 것은 이른바 “주기
도문”(마 6:9-13; 눅 11:2-4)이다.9) N. T. 라이트도 주기도문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
대인들의 열망의 핵심을 예수 자신의 재해석을 통해 수정된 것으로 보고, 이 기도문
전체는 예수의 사역의 맥락과 잘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10)
4) 양용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18.
5)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48.
6) 김세윤, 예수와 바울, 50.
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58.
8) 양용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97.
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45-46.
10) N. T.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박문재 역 (서울:
8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른 그림언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11)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두 단계,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와 예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12)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도
복음의 핵심이기에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예수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겠다고 가르치신 것은(막
10:45)13)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곧 구원자다”라는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가 우리를 위해(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선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공식
적인 선포(formulation)가 되었다.14)
예수를 구원자로 선포하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1-11에서 잘 요약되어 있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김홍전은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으로 요약한다.15) 김세윤도 고린도전서 15:1-11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그리스도
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하면서 기독교 최초의 “에큐메니칼”(ecumenical) 신앙고백이라
고 말한다.16)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3절a) 말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받고, 전함”은 당시 유대교에서 전승을 신
실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뜻하는 전문용어이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바
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로부터 신실하게 받아서 신실하게 전달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6), 457.
11)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18.
12)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27.
13) 막 10:45은 구약의 단 7:13절 이하와 사 53장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으며, 예수의 자기 이
해와 자기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요약되어 있다.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33. 참조.
14)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46.
15) 김홍전,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성약, 2004), 97.
16)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7-22.
92. 바울의 하나님의 의(義) 복음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의(義) 복음으로 나타난다. 바
울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실존적 구원을 여러 가지 그림언어로 표현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
의 나라를 멸망시켜간다는 묵시적 틀을 견지하면서도 ‘칭의’, ‘화해’, ‘성화’, ‘입양’ 등
인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됨을 나타내는 언어로 복음을 선포
한다.17)
라이트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 가문에서 나온 왕, 그
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였다.18)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명을 신실하게
행하는 데 실패하였는데,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
나게 된 것이다.19)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핵심으로 한다.20) ‘하나님의 의’21)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여덟 번 나타나는데, 그 중 일곱 번이나 로마서에서 발견된다.22) 또한 헬라어로 어원
이 동일한 두 용어, 즉 ‘의’(δικαιοσύνη)는 신약성경에 91회 사용되었는데 바울이 57
회를 사용하였는데 로마서에 33회나 등장하며, ‘의롭다고 하다’(δικαιόω)는 신약에서
39회 등장하는데 바울이 27회를 사용하였는데 로마서에 15회나 된다.23) 칭의에 대하
여 중요한 바울의 서신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1장 서론에서 복음에 대한 기독
론적 정의(3-4절)와 구원론적 정의(16-17절)를 언급하고 있다.24)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주로 칭의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김세윤은 기독론적
17) 김세윤,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2013), 115.
18) N. T.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15), 338.
19)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339.
20) Herman Ridderbos, 바울신학 (Paul : An Outline of H is Theology), 박영희 역 (서울: 개
혁주의신행협회, 2003) 211.
21)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의는 N. T. Wright의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
다 (What St. Paul Really Said?),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1), 166-71을 참조하
라.
22) Wright,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159.
23) James D. G. Dunn, 바울신학 (The Theology of the Paul the Apostle),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8), 472.
24) 김세윤, 칭의와 성화,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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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수미상관법적으로 구원론적 정의를 에워싸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1장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의 복음을 인용함으로 시작하고 그것
으로 결론짓는 구조의(15:12) 중심부인 8장 31-39절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다.25)
한편 N. T. 라이트는 로마서의 처음과 끝이 예수의 메시아적 부활과 전 세계적인 통
치에 관한 쌍둥이 진술들인데 그 중심부인 6-8장에서 바울이 메시아 안에 있음의 의
미를 설명한다고 지적한다.26)
바울의 기독론적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의 복음이다. 김세윤은 로마서 1장
2-4절이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의 복음의 요약으로 보며, 고린도전서 15장 23-28절을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의 복음을 좀 더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27) 여기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정의된 복음은 첫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행위이
기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둘째,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성취하
는 구원사적인 복음이며, 셋째,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의 내용으로 한다.28) 이러한 바
울의 복음에 대한 정의는 예루살렘 교회의 것을 인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은 예수가 나단의 신탁과 시편 110편
1절의 예언들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가 되심을 깨닫
고 선포한 것이 된다.29) 바울의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의 기독론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로마서 1장 16-17절에서는 복음의 구원론적 정의가 나온다. 라이트는 이 구
절을 복음의 효력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한다. 즉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 역사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30) 이 구절이 기독론적인 정의와 상관이 없
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3-4절은 부활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보
좌 우편에 높이어 만유의 주로서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31) 만유의 주로 통치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로마서 8장 31-39절에서 사
25) 김세윤, 칭의와 성화, 108-9.
26)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345.
27)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104.
28)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1), 145-46.
29) 김세윤, 칭의와 성화, 102.
30) N. T. Wright,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Justification: God's P lan and Paul's Vision),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1), 242.
11
탄의 세력들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분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칭의는 사탄의 죄와 죽음
의 나라에서 구속되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이전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32)
김세윤은 결론적으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
론적 표현이다.”라고 말한다.33) 그는 “구원론적 표현”이란 표현을 통해 칭의가 단지
법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
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칭의가 법정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한
계를 뛰어넘는다. 법정적 의미로만 이해되고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 칭의론은 특히
20세기 초 브레데와 슈바이쳐,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스탕달과 샌더스 등에 의해 신
랄한 비판을 받아 왔다.34) 또한 이것은 한국교회의 심각한 고질병이기도 하다. 김세윤
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한국교회의 비극적인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수
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무관하게 해석한 것에서 찾는다.
지금까지 개신교 전통에서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무관하게 해석하다 보니 칭의의 의미를 편향적으로,
또는 왜곡해서 이해했다. 그 결과 칭의론은 의인으로서의 삶이 없
으면서도 의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리, 심지어 의
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교리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믿음을 윤리와 분리해서 이해하고, 윤리는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자신들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
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35)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삶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법정적인 것으로만 오해하는 것
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
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을 고백한 사람들은 의인으로 칭함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36)
31) 김세윤, 칭의와 성화, 103.
32) 김세윤, 칭의와 성화, 110.
33) 김세윤, 칭의와 성화, 285.
34) Douglas J. Moo, 로마서 (The Epistle to the Romans), 손주철 역 (서울: 솔로몬, 2011),
142.
35) 김세윤, 칭의와 성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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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김세윤은 칭의에 대한 세 단계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연결시킨다.
그는 과거 믿음/세례 때 받은 칭의를 하나님의 나라에로 들어감으로 이해하고,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석 앞에서 완성될 칭의를 하나님 나라와 완성과 함께 생각하면
서, 칭의 된 자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서 있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으로서의 삶으로 이해한다.37)
3. 소결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공간적 개념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관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성에 있어서도 ‘이
미’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과 ‘아직’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인 모습이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종말론적인 공존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제자들을 거쳐 바울에게도 전승되었다. 바울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으로 이해
하고, 칭의를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해해
야 칭의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은혜로만/믿음으로만'의 구원과
윤리적 요구의 통합을 옳게 할 수 있다.38)
제 2 절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적 차원
앞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의, 즉 칭의의 복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복음이 공동체적 차원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39)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먼저 간략하
36) 김세윤, 칭의와 성화, 161.
37) 김세윤, 칭의와 성화, 286.
38) 김세윤, 칭의와 성화, 290.
39) 구원의 공동체적 차원이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으로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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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복음의 공동체적인 차원이 개인적 차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술하고자 한
다. 복음은 역사적, 객관적 구원의 사건에 대한 진술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적
인 믿음으로 그 역사적 구원의 사건이 실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40) 각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다.41) 죄에 대하여
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개인의 구원은 그 속에 윤리적
명령(imperative)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42)
이러한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진다.
라이트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들이나 유대교의 분파들과 차원이 다른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에 주목한다.43) 기독교 초기의 자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직계 가족으로 여겼다.44) 이렇게 가족적인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은 새로운 사회정치적 방향설정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
과 유대 사회나 이교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다.45)
1. 하나님 나라와 제자 공동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 19:16-19; 막 10:23-30; 눅 18:18-30).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
는 “제자”라고 불리우며 “무리들”과는 구별된다(마 5:1; 막 3:7; 눅 6:17-20).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좇으리라는 부르심을
받아드린 제자들이라 할 수 있다.46)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도를 요구
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수는 자신이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은 새로운 하
하는 것이다.
40) 김세윤, 칭의와 성화, 159.
41) 김세윤, 칭의와 성화, 161.
42) 김세윤, 칭의와 성화, 216.
43)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189.
44) Wright,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738.
45) Wright,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741-42.
46) 양용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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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백성의 공동체(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보았다.47) 이러한 제자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구약의 메시아적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나단의 신탁은 하나
님께서 다윗의 씨를 일으켜 다윗의 왕위에 앉히고 아들로 삼겠으며, 그로 하여금 하
님을 위한 “집”(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삼하 7:12-14). 하지만 예수
는 그런 다윗 왕조를 문자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건축하려 한 것이다.48)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모든” 이스라
엘을 대상으로 하였다.49) 예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신분, 직업, 지역에 상
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유대민족에게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 중에서 모을 것이며, 이 예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심판과 버림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마 8:11-12
참조). 라이트는 예수의 이러한 선포를 “환영”과 “경고”라는 맥락으로 설명한다. 즉 예
수는 죄인들을 환영함으로서 회개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몸으로 보여주었고, 동시
에 조상들의 유업에 기대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신원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50)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부르심은 구약의 율법이나 자신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지킬 것에 대한 부르심이 아
니라, 예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통치로의 보다
본질적인 부르심이다. 단지 음식을 가리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십일조 등의 외형
적인 몇 가지의 계율들을 지킨다고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51)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사랑의 이중계명으
로 요약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막 12:28-34)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실존에서 하나님을 혼신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같이
4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19.
48)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22-23.
49) 양용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12.
50)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380-81.
51)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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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한다.52)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준수하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사단의 통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
에서 오는 힘, 즉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53) 라이트도 존 파이퍼와 논쟁을 위
한 저술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54)
2. 하나님의 의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한다. 복음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복음이 창조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독교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의 공
동체이다.55)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거나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분이나 지위를 수여하는 것이다.56) 이것은 일시적이
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신분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은 민족적 구별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한 토
대 위에서 적용된다.57)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진다. 그래서 라이트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교회를 창조하고, 칭의는 교
회를 정의한다고 말한다.58) 바울의 복음은 공동체, 즉 교회를 창조하며, 창의 교리는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된다.59)
바울은 전체가 연합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일한 공동체에 관한 비
52)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09.
53)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13-14.
54) Wright,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13.
55) Wright,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264.
56)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485.
57)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510.
58) Wright,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253.
59) Wright,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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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로마 교회 앞에 제시한다(롬 15:7-13).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동등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라이트는 칭의의 교리를 교회의
일치를 위한 위대한 교리라고 주장한다.60)
칭의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세례이다. 세례는 이신칭의
를 공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고, 출애굽 사건들을 적극적이고 가시적으로 불러내는
의식이다.61) 세례는 온갖 출신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단일한 가족이 되
게 하고, 그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62)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됨을 미리 경
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연합되어 있
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다는 유일한 증표는 하나된 가족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63)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즉 샬롬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
계에서의 화목함으로 연결되어 진다. 바울은 에베소서 2:11-19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화해됨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화해됨을 적
용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나와 하
나님과의 관계회복도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화목하게 됨과 연결되어 진다. 그것이 전
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된다. 골로새서 1:20-22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서 드린 화목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인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우
주 만물들까지도 창조주 자신에게 화해시켰다고 한다(롬 8:19-22 참조).64)
3. 교회와 지역사회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에 있다. 초대 교회는 재산을 공유하려는 대안적인 가족
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행 2:44-47; 4:32-37; 5:1-11), 사회적 약자들 특히 과부들
을 돌보는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었다(행 6:1; 딤전 5:3-16). 이러한 교회의
60) Wright,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265.
61)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529.
62)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528.
63)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528.
6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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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을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속하였다면, 그는 더 이상 가족과 관련된 것
이든, 종족과 관련된 것이든 자신의 이전 집단에 과거에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속해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의 원래의 가족, 종
족, 문화와의 접촉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으나......65)
초기 교회의 모습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사 가족적이고 유사 인종적인 삶을 통
해서 로마제국의 정상적인 사회적, 문화적 삶을 전복시켰다고 볼 수 있다.66) 그러므로
교회는 유대 사회는 물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특성은 세상에 충격을 주고 핍박을 받을 정도로
강력하다. 교회 내부적 대안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이 아니라 섬기러 온 예수의 모본을 따른 것이다(막 10:45).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를 본받아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마 5:13-16).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밖으로 연약한 자, 소자, 강도 만난 자 등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엡 4:12).
이와 같이 예수를 본받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은 신앙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지역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 교회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부름을 받았지, 영향을 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라고 부름 받은 것은 아
니다. 교회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연관성이다. 교회는 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끊을 수 없는 불
가분의 관계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직 개인구원과 양적 성장에 치중하다가 지역
사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 정
도로 인식했을 뿐이다. 그 결과 교회는 지역사회의 일부가 아닌 이질적인 종교집단으
로 인식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깨어진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
회복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있는 축복의 공간으로 변혁
65) Wright,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741.
66) Wright,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743.
18
시켜야 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책임적 선교공
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67) 교회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전한 그 복음을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교회와 지역사회와 결코 분
리될 수 없는 이유는 상호간에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의 회원이 그 지역의
주민이며, 지역 주민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다.
임성빈은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되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
서 분리될 수 없음을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긴밀한 관계
를 구현하려는 창의적 실천을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라는 평가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적 응답이기 때문이
다.68)
이처럼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불과분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역할은 인간의 영
혼과 몸을 분리될 수 없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영혼과 분리 된 신체는 아무런 존재
의 의미가 없는 시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지역사회와 분리되어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사라고지 만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와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야 한
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가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회형태의
지역교회(local church), 즉 위치적인 지역사회 안에 교회(church in community)가 아
닌 지역사회 교회(community church), 다시 말해 지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church for the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69)
4.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현하는 교회의 사명
하나님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다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양용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67) 임성빈, “교회와 지역 공동체,” 목회와신학 313 (2015년 7월): 47.
68) 임성빈, “교회와 지역 공동체,” 49.
69)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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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
님이 왕권을 행사하심을 의미하는 역동적인 개념인데 반해, 교회
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공동체적 개념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낸다.70)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드러낸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전파의 전초기지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이
다(엡 3:10-11 참조).
교회는 선포된 복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따라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구현해야 한다.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구현하는 삶을 통하여 교
회는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부흥’이란 말
로 포장된 교회의 양적 성장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교회는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
하고 그 모습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저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들과 다른 바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욕심이 가
득한 곳으로 전락하기 쉽다.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관
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왕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현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중계명을 세상 속에서 체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을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체현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70)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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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바울
에게서는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 피조물까지의 화
목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지역사회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복음을 위한 교회의 사명은 단순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
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 3 절 세상 속에서의,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의 성경적 사례들
1. 사복음서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에 오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셨다. 마
이클 프로스트는 성육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성육신적인 삶도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고 하면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가까워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다.71)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사회의 가장 어두
운 부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관심과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이었다.
누가복음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지대하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8-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 말씀
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가난한 자
71) Michael Frost, 위험한 교회 (Exiles: Living M issionally in a Post-Christian Culture),
이대헌 역 (서울: SFC, 200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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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가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질병과 약한 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요약한다. 마가복음
은 예수님의 사역을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막 1:21-27, 40-45)과 가르치는
것(막 7:1-23)으로 나타나고, 누가복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로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받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72)
예수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말씀하셨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복음이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막 10:45; 눅 22:27).
또한 세상을 향하는 예수의 관심은 복음서에 많이 나타난다. 예수께서 봉사와 사
랑에 대하여 실천하신 기록은 다른 주제들과 비해 현저하게 많은 편이다.73) 이재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봉사와 관련된 구절들을 <표 1>74)과 같이 정리하여 세상
을 향한 예수의 관심이 지대하였음을 보여주었다.75)
<표 1>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봉사와 관련된 성경구절
구분/내용 총구절수 가르침 실천 기타 합계
비율
(퍼센트)
마태복음 1,068 97 147 1 245 23
마가복음 674 42 160 6 208 31
누가복음 1,149 128 149 5 282 25
요한복음 879 106 60 0 166 19
4복음서전체 3,770 373 516 12 901 24
72) 최용준,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9), 32.
73) 이재서, 사회봉사의 성서신학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2006), 44-45.
74) 이재서, 사회봉사의 성서신학적 이해, 47.
75) 이재서 교수는 봉사와 관련된 범위를 폭넓게 이해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서, 사회봉사의
성서신학적 이해, 4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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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예수는 세상에서 봉사하며 제자들을 섬기는데 많은 시간
을 쏟으셨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군림하고 대접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
고 철저하게 섬기는 자(diakonos)로 사셨다. 그는 배고픈 자들을 음식 봉사로, 병든
자들을 치료봉사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말씀봉사로 섬기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신 제사 봉사로 온 세상을 섬기셨다.
예수에게 있어 봉사의 섬김이 특별한 것은 봉사에 대한 가르침 보다는 예수 자신이
직접 실천하는 행동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임을 가르치셨다. 최
후의 만찬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
어주는 봉사와 섬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셨다(요 13:14-15).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 그날 밤의 사역의 교훈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의
공생애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
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섬기는 자(마 20:28)로 이 땅
에 오신 예수가 가르치신 사랑은 철저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2.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다. 사도행전 1장에는 가
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베드로는 유다를 “이 직무
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17절)로 표현한다. “직무”는 ‘διακονία’인데 일반적으로 ‘봉사
/섬김’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도의 직무로 언급되고 있다.76) 이것은 사도
직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모든 직무가 섬기는 것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
로 초대교회에서도 가난한 자와 소외 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계승되었음
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를 보여준다. 사랑의 이중계명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말씀과
76) Darrell L. Bock, Acts (Grand Rapids: Baker, 200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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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봉사와 구제로 균형을 이루었다. 사도행전 2
장 42절과 46절에 언급된 “떡을 떼며”라는 어구가 성만찬인데 항상 식사 가운데 이루
어졌다.77) 당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기에 이런 공공 식사 모임은 흥겨운 잔
치와 같았다. 이러한 식사의 기쁨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예배학자 화
이트는(James F. White)에 의하면 기독교의 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자의 전유물이 아
니라 가난한 자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 식사에서 먹다 남겨진 것은 가난한 자
에게 보내졌으며, 기독교 장례예식에서의 음식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78)
그런 관점에서 성만찬은 세상을 향한 봉사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
는데, 그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또한 6장에서는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와 구제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일곱 집사를 선택한다. 신약
성경에서의 집사는 직분이라는 개념(office)보다는 봉사의 개념(service)이 강하게 나
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모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섬김과 봉사이다. 초대교회
가 교회 밖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명시적으로 발견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예수의 복
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했다는 것은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정신과 거리가 멀
다.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 선행을 행하
였음이 틀림없다. 비록 구제와 봉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당시에는 국가가 시
행하는 복지가 없었던 시대이므로 교회가 복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79) 따라서 교회가 실시한 섬김과 봉사는 사회적인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초대교회가 교회 밖의 세상을 행한 섬김의 흔적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기 힘들
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향해 섬기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다. 9장 36절에
서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80)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을 보여주고 있고,
77) Robert E. Webber, 예배학 (Worship-Old and New), 이승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61-62.
78)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 입문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역 (서
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5), 269, 348.
79) 김성철, 교회 사회 복지 실천론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3), 57.
80)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대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기에 교회 안의 사람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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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구제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81)(1-4절).
11장 29-30절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한 유대 지역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부조”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διακονία’이라는 것
을 통해 재난구조금도 섬김과 봉사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재난구조금
은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공동체의 하나됨과 섬김이 이제
지역적 경계와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82)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예수께서 복음과 선행을 행하신 분으로 묘사한다.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6-38) 베드로의 설교
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다. 베드로
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
어 선한 일을 행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사회
복지를 이루며 살았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면서
상호부조함으로 모두가 함께 부족함이 없이 사는 공동체를 이루었다.83)
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대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Ben Witherington Ⅲ는 다비다
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욥바 그리스도인 공동체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제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μαθήτρια”는 신약에서 오
직 다비다에게만 사용되었다.(Ben Witherington Ⅲ.,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s
Rapids: Eerdmans, 1998), 331을 참조하라.) 분명 다비다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한 선행과
구제를 실시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여제자로 유일하게 불리었던 다비다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다고 유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교
회 밖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선행과 구제를 하였다면, 다비다가 예
수를 따르는 제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81) 엄격하게 말해서 고넬료의 구제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베드로
를 통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세례를 받아 회심하였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도 받
게 되었다(행 10:44-48).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만나 성령을 받은 고넬료가 여전히 구제를
행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2) Bock, Acts, 418.
83) 최용준,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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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울서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하는데(빌
2:7),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육함으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섬김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와 바울이 연결되어진다. 바울의 편지들에서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
과 섬김의 모습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불신자들과의 관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였다.84)
그는 불신자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다른 믿는 형제나 자매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금하지 않았다.85)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편지
를 보냈다(고전 5:9). 그 편지에서 바울의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권면을 교
회 밖의 사람들과는 사귀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오해했다. 바울은 성적으로 부도덕
하고 탐욕스럽고 우상숭배자일 수도 있는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
기면서도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실은 인정하였다(고전 5:10, 12).
바울은 또한 불신자가 식사에 초대한 경우에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 권한다(고전 10:25-29). 자기 양심(자기 유익)보다 초청하고 대접해준 사람에 대한
배려(남의 유익)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86) 당시 유통되는 음식(특히 고기)은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것이었거나 각종 신전에 끌려가 도축되었다. 이러한 음식의 출처를 묻
지 말고 식사에 초대해 준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원만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87)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구제헌금에서도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기근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연보를 통해서도 당
시 세상에 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이 언급되고 있다. 로핑크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교회 밖을 향하여는 ‘선행’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다.88) 바울은 기회가 되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야 하되 포기하지 말고
84) 조병수, 고린도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5), 99.
85) 황진기, “고린도서에서의 크리스천의 자기정체성 형성,” 신학연구 15/3 (2016): 516.
86) 조병수, 고린도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50.
87) 바울의 음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ichael Frost의 위험한 교회의 327-32를 참조하라.
88) Gerhard Lohfink,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역 (칠곡: 분도출판사, 201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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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을 가지고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갈 6:9-10).
디모데전서 5장 9-10절에서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환난 당한 자
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향한 자라야 할 것이요”라고 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이 비체계적이고 무차별적인 차원을 넘어 일정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89)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를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는 빛의 자녀답
게 살 것을 권면하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한다. 에베소서의 성령충만은 성도의 사역보
다는 삶과 관련이 있다.90) 바울은 성령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의 상호복종하는 ‘가정
준칙’(household codes)을 제시한다. 고대 그리스 - 로마 시대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
자녀들, 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준칙이란 신약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제시된 그
리스도인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을 가리킨다(엡 5:22-6:9; 골 3:18-4:1;
딤전 2:8-15; 6:1-10; 딛 2:1-10).
4. 초대교회 문헌에 나타난 사례들
성경 이외의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통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체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세기 아테네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아리스티데
스(Aristides)는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91)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절대 과부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며, 고아를 해치는 사람들에게서 고아를 구합니다. 그들은 자
신들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진짜 형제처럼 행복해합니
다.
주후 150년 경, 어느 작가는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인과
89) 최용준,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34.
90) 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0), 410.
91) Charles W. Colson, Loving God (Grand Rapids: Zondervan, 198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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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관계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와 같다.”92)고 표현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세상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일상의 삶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복
음은 단순히 영혼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복음은 인간의 가장 큰 결핍을 다루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93)
5. 소결론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의, 세상을 위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사도행전
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타난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우리는 일관되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세상 가운데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지역사회
와 분리된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고, 지역사회를 향하여 나아
가는 신앙공동체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나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을 코뮤니타스였다고 표현하고 싶다. 마이클 프로스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코뮤니타스’(communitas)를 경험했다고 표현한다.94)
'Community'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코뮤니타스’란 말은 인류학자 빅터 터너
(Victor Tuner)가 처음 사용한 것이다.95) 그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경
험을 ‘코뮤니타스’라 불렀는데, 이런 경험은 참여자들의 모임 밖으로 흘러 나아가 사
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96) 코뮤니타스는 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을 강
화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동체와 코뮤니타스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다르
92) Diognetus 6.25; Rick Rusaw and Eric Swanson,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The Externally
Focused Church),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36에서 재인용.
93)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지 (Center Church), 오종향 역 (서울: 두란노, 2016),
99.
94) Frost, 위험한 교회, 228-32.
95) Victor Turner, From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Chicago: Aldine,
1969); Frost, 위험한 교회, 219에서 재인용.
96) Frost, 위험한 교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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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 공동체 대 코뮤니타스
공동체 코뮤니타스
내부에 초점을 맞춤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함께함
서로를 격려하는데 초점을 맞춤 직면한 일에 초점을 맞춤
안전한 장소 사회를 진보하도록 자극을 줌
건설해야 할 어떤 것 제한성을 통해 경험하는 것
예수와 제자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복음을 통
하여 그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존재




복음을 위한 교회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 1 절 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
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치에서도 지역자치제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결정권을 매우 존중해주고 있다. 교회(local church)도 지역사회 안
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복음화의 방안으로서, 지역교회의 복음전파
대상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와 기능들
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위
하여 전도, 복지, 문화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는 국내외 교회들의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의 정의와 기능
커뮤니티(community)는 우리말로 ‘지역사회’나 ‘공동체’로 번역되는데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부여되어 왔다. 오정수와 류진석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97)
- 산업화가 진행된 19세기 이전에는 일반시민, 시민사회, 전통사회
또는 유토피아적 집단생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97) 오정수, 류진석, 지역사회 복지론 (서울: 학지사, 20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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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이후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
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공동체라는 성격을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사회
적 의의가 부각되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역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가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네트워크공동체와 같이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개념이 조재하며, 글로벌 공동체와 같이 초광의의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개념도 나타나고 있다.
- 지역사회나 공동체 개념은 구성원의 동질적 정체성에 기초한 강
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어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시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의가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지역사회
의 기능에 대한 것도 다양하다.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은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참여의 기능, 상호부조의 기능
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바람직한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
다. 워렌(Ronald L. Warren)은 이러한 사회적 기능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좋은 지역사회라고 보았다.98)
-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소득, 인종, 종교, 이익집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동네 주민들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워렌은 사회참여의 기능으로서 대표적인 제도로 종교를 언급한다. 그는 사
회참여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제반활동에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참여와 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만들
어 내는 사회조직으로서는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도 존재한다.99) 이처럼 지역사회는
98) Ronald L. Warren, The Community in America. in the Perspectives on the American
Community, ed. Ronald L. Warren and Larry Lyon (Homewood: Dorsey, 1983); 홍현미라 외
6인, 지역사회 복지론 (서울: 학지사, 2010), 34에서 재인용.
99)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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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미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
교회 존재의 근거는 바로 지역사회이다. 교회는 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
인들은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해결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물질과 제도적 자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하고 교회 구성원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
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100)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교회의 본질적
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까이에 있는 교회행태의 지역교회(local church),
즉 위치적인 지역사회 안의 교회(church in community)가 아니라 지역사회 교회
(community church), 즉 지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church for the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101) 특히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
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다.
교회가 소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관
계성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중 하나는 소통의 왜곡이나 실패와 부재 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
다.102)
교회는 홀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책
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대사
회적 영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거
나 교회 안에서 만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역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
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
100) 정재영, 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32-35.
101)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 2.
102) 임성빈 외 11인,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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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103)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 사람들의 필요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교회 안에 사람들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식
하고 교회는 지역사회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지역사회의 지리적이고 상황적인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 교회의 지역사회를 이어주
는 교량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적극 고려해야 한다.104)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통하
는 공동체가 되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적 관계가 해소되어 연합하고, 교계와 지역기관장의 쌓였던 장벽이 허
물어져 지역을 위해서 동역하며, 주민과 교인들이 함께하는 공통의 공간이 형성되어
야 한다.105)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독특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
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지역사회 전도사역
예수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셨다. 단
지 권유나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한국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교회가 부
러워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폭발적인 교회성장을 경험했다. 오늘날에도
교계신문이나 잡지 광고의 상당수가 전도세미나 광고인 것도 한국교회의 전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
식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만연하고 세속화되는 시대 풍조 속에서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
과 열매가 시들해지고 있다. 전도하기기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의 신학적 성찰은 교회
성장적인 전도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에 입각한 전도로의 전
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가시적인 기독교체제의 확장보다는 교회가
103) 정재영, 조성돈,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90.
104) 호태석, 황정혜, 청지기 훈련을 위한 교회사회복지 실천론 (안양: 도서출판 갈릴리, 2006),
216-19.
105) 호태석, 황정혜, 청지기 훈련을 위한 교회사회복지 실천론,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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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덕목과 삶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106) 선교적
교회론은 특정한 신앙공동체가 특정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진실한 관
계를 맺으며 영적 여정을 함께하도록 격려한다.107) 마이클 포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끌어모으고-끄집어내는’(attactional-extractional) 방식에서 성육신적인 전환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108)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와보라’(Come-To-Us)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
에게 가라’(Go-To-Them)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109) 교회는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전도해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전도하는 사례를 국내에서 한 교회와 해외에서 한 교회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빈야드 신시내티교회
김선일은 전도사역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참조해야 할 해외의 대표적인 교
106) 이와 관련하여 김선일의 말은 선교적 교회론에 잘 부합한다.
제가 전도의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과연 성경에서 전도가 특화된 개념이
었을까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업무였고,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화된 전도 개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님께서 전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설교하신 것이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에게 설교자의 직무를 말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전도도 사실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 노방전도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길거리 전도는 숨어 있어야 했던 교회가 발각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는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대안적 삶을 살았
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와 차별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당시 사회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고 가치를 느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초대 교
회 성도들의 삶의 양식에 끌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 내에서 철
저한 양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가지도록 하는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
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기간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의 체질이 바뀐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제
자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초대 교회가 매년 40%씩 성장한 배
경이 됩니다. (김선일, “한국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전도의 역량을 깨워라,“ 목
회와신학 242 (2009년 8월): 27).
107) 김선일, “전도의 기로에서 신학에 답을 묻다,” 목회와신학 281 (2012년 11월): 52-53.
108)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역 (서울: IVP, 2016), 81.
109) Frost, 새로운 교회가 온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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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빈야드 신시내티교회를 꼽는다.110) 하지만 필자는 지역사회와 전도사역의 실례를
선정할 때 이 교회를 선택할지를 두고 고민하였다. 왜냐하면 빈야드 신시내티 교회를
설립한 스티브 쇼그린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2000년 9월 사임한지 17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빈야드 신시내티 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아도 스티브
쇼그린 목사의 이름조차 찾을 수 없었으며, 그가 주창한 섬기는 전도(Servant
Evangelism)는커녕 이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전도사역에 대한 소개조차 찾아볼 수 없
었다. 그래도 단 한 가지 “큰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다.”(Small things done with great love will change the world.)는 모토는 교회 메인
화면에 등장할 뿐이었다.111)
이러한 고민 끝에 빈야드 신시내티 교회를 선정한 이유는 김선일도 2014년에 이
교회를 조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섬김과 친절의 전도를 선구적으로 실천하며 체계화하
였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교회의 전도 사역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익을 제공할 것이라
는 밝혔기 때문이다.112) 유행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전도사역에 대한 사례보다는 섬
김이라는 원칙이 본 논문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스티브 쇼그린 목사는 1985년에 37명의 교인들과 함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교회를 개척해했다. 그의 교회 비전은 ‘외부지향적 공동체’(outward focused
community)를 세우는 것이었다.113)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말하는 은사보다 섬기는 은
사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전도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114) 이 교회가 섬기는 전
도사역의 방식은 단순한 것이었다. 무료세차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에도 음료수 나
눠주기,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해주기, 공공건물의 화장실 청소, 잔디 깎기, 신문 나눠
주기 등이었다. 친절한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을 하게 될 때도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 “공짜!”,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프로젝트를 하는 중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보여드리고자 여기에 왔습니
110) 김선일, “철저한 섬김으로 맺은 전도의 열매,” 목회와신학 296 (2014년 2월): 70.
111) Vineyard Cinninnati Church, 2017년 4월 28일 인용, https://www.vineyardcincinnati.
com/page/1.
112) 김선일, “철저한 섬김으로 맺은 전도의 열매,” 70.
113) 김선일, “철저한 섬김으로 맺은 전도의 열매,” 71.
114) Steve Sjogren, 101전도법 (101 Ways To Reach Your Community), 장세학 역 (서울: 도
서출판NCD, 20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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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도시에 오신다면, 그분이 말씀
하시리라 생각되는 것과 그분이 행하시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
는 말을 하도록 했다.115)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찾아오기를 원했지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는 경험을 통해 바른 동기로 섬기
는 일을 할 때 강조하지 않아도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경험했다.116)
이러한 독특한 전도 사역을 통해서 빈야드 신시내티 교회는 설립된 지 10년이
지나자 6,000명의 출석 교인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쇼그린 목사는 신시내티의 본
교회뿐 아니라 신시내티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으로 23개가 넘는 지교회들을 개척하도
록 도와주었다.
김선일은 쇼그린 목사가 빈야드 신시내티교회의 전도사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를 제시한다.117)
첫째, 불신자 전도로 부흥한 한국 교회들 가운데에 강력한 봉사의
실천이 바탕이 된 모델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었다. 물론 지역사
회 봉사와 복지를 통해서 칭찬 받는 교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섬김의 삶과 전도가 탄탄한 기반을 이뤄 교회가 성장했
던 유력한 모델이 없었기에 이 교회의 사역은 익숙해 보이면서도
새롭다. 둘째, 교회가 집단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예
는 많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과연 이웃 사랑의 삶을
얼마나 체화시켰는가는 별개 문제다.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가
선행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고, 정작 자신의 생활 반경에
서는 익명의 종교인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빈야드 신시내
티교회는 교회 전체의 봉사뿐 아니라 교인 개개인이 친절과 섬김
의 삶을 살도록 전도적 동기부여를 하고, 이를 공동체의 일관된
습속으로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특출하다. 셋째, 건강한 전도의 원
리가 그들의 섬김과 친절을 지배하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건강한
전도의 원리란 구령 사역에는 헌신하되,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세다. 쇼그린 목사는 우리의 친절과
섬김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돼야 함을 강조한
다.
115) Sjogren, 101전도법, 194-96.
116) Sjogren, 101전도법, 195-96.
117) 김선일, “철저한 섬김으로 맺은 전도의 열매,”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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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쇼그린 목사의 흔적은 지워져버린 것
같았지만 김선일에 의하면 지금도 이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40%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 본 적이 없거나 기껏해야 일 년에 한두 차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란 사실은 그의 전도사역의 방향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118)
나. 부광감리교회
전통적인 교회였던 부광교회는 2004년 김상현 목사가 부임한 이후 전도중심 교
회로 완전히 전환되어 이제는 전도에 탁월한 모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교회 홈
페이지를 방문하면 “전도중심 부광교회”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정도다. 하지만 처음에
교인들은 전도에 자심감이 없었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인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부활절에는 전교인들이 만든
부활절 계란 4만 개를 가지고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나눠주도록 했고, 추수감사절
에는 총 5만 개의 귤을 나누어 주도록 했다.119) 이런 행사를 통해 교인들이 되도록 많
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두려움을 없애고 온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전에는 한 해
에 150-200명 정도 전도되었지만 2004년 봄부터 전도대를 통하여 전도체질화가 형성
되면서 전도된 사람들의 수가 1,500명으로 10배나 증가되었고, 2006년에는 관계전도로
청장년만 1,600명이 넘는 사람이 전도되어 등록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3,300명이
출석하였다.120) 부광교회는 총동원전도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성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전도하는 교회답게 교회등록자의 90%이상이 수평이동인 교인아 아닌 순수한
불신자들이라는 점이다.
부광교회의 특징은 하나는 교회조직을 전도에 맞춰 재편했다는 것이다.121) 전도
를 위해 전도대를 따로 조직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기본적으로 조직돼 있는 남
녀 선교회와 구역에서 전도대 사역을 담당하게 했다. 따라서 모든 등록 교인은 두 개
의 전도대에 자연스럽게 소속된다. 전도체질화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2004
118) 김선일, “철저한 섬김으로 맺은 전도의 열매,” 73.
119) 김문석, “우리교회는 이렇게 전도한다,” 목회와신학 281 (2012년 11월): 84.
120) 김상현, “365일 전도하는 전도 중심 교회의 5가지 원칙,” 목회와신학 242 (2009년 8월):
52.
121) 김상현, “365일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 바꾸기,” 목회와신학 242 (2009년 8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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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시작할 당시 43개의 전도대는 2017년 현재 129개의 전도대로 확대되었다.
전도대는 현장에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 움직이는 반면, 전도를 총괄할
수 있는 ‘전도본부’를 설립했다. 전도 본부는 전도 현황 점검 및 파악, 교회 전도대 활
동 지원, 전도제자학교 섬김, 전도 세미나, 전도 관련 행사 등의 사역을 담당한다. 중
요한 것은 전도 본부를 운영하는 주체가 교역자가 아니라 13명의 평신도들이라는 것
이다.
부광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보다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을 더 대우한다.
이런 이유로 전도 본부에서는 전도 대원을 격려하고자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달란
트를 한 개씩 증정한다. 부광교회에서는 1년에 두 차례(7, 12월) ‘전도 달란트 축제’가
열린다. 달란트를 모아뒀다가 전도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게 한 것이다. 또한 전도를
돕는 ‘전도 마트’로 운영한다. 교인들이 전도대상자들에게 줄 선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시중가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122)
이뿐 아니라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복음은 누구나 쉽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1년에 4회(2회 부광교회 교인, 2회 타 교인)
전도학교가 개설된다. 훈련은 현장 실습을 위해 10-15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훈련이
진행되는데 2017년 현재 24가 진행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매년 전도세미나를 개
최하고 있다. 89차 세미나까지 진행되었는데 10,000명 이상이 수료하였다. 목회자세미
나의 특징은 목회자가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쉽
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신도세미나는 전도훈련차원을 넘어서 전
도본부 사역자들과 함께 워크샵을 통해서 어떻게 목회자를 도와 전도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제 부광교회의 전도사역의 장단점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부광교회의 전도사
역의 장점은 첫째, 지역사회의 필요를 알기위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는 것이다.123) 지역의 필요에 맞게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의 운영은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필요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124) 복
122) 김문석, “우리교회는 이렇게 전도한다,” 목회와신학 281 (2012년 11월): 84.
123) 최동규, “전도체질 교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제시한 교회,” 목회와신학 242 (2009년 8
월): 61.
124) 김상현, “365일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 바꾸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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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위한 무조건적인 열정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여 섬
기는 것으로 연결되어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도가 쉽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헌신된 자들
도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형편인데, 부광교회는 전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켰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셋째, 부광교회의 전도사역은 총체적 전도의 틀을 가지고 있다.125) 특정 전도프로
그램이나 방법론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직접 전도와 관계전도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
며, 교회의 조직도 전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사역에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전도중심의 교회라는 선명한 이
미지를 구축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도 그 자체를 최고 목적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잊지 알아야 한다.126) 교회의 사역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도 이외
의 다른 모든 사역들이 부차적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한 영혼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그 이외 말씀을 기반으
로 하는 훈련사역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열매로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 큰길가에서 전도하는 모습
을 유심히 관찰했던 경험이 있다. 분명 전도의 효과도 목격하였으나 더 큰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던 기억이 있다. 종교를 강압하는 느낌에 인상을 찌푸리는 자들에 대
한 이미지로 필자는 노방전도에 대하여 아주 소극적이게 되었다. 전도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오히려 전도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 않도
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지역사회 복지사역
성경에는 언제나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고, 약자를 돕고 보호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
125) 김선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전도중심형 교회의 모델,” 목회와신학 242 (2009년 8월): 56.
126) 김선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전도중심형 교회의 모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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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9-10).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의 규범의 한 단면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이러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임을
반영하는 증거이며 이 땅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이 된다.127)
한국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사회 복지의 전통을 갖고 있다. 사회 복지 발전 과정
에 기독교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적 사회 복지
는 태동하고 발전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교회는 복음 전도에 앞서 ‘광혜
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했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다. 또한 연희, 배제,
이화, 숭실 등 여러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면서 신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신과 혼을 깨
우쳐 주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초기의 아름다운 전통을 망각하고, 기복적이고 물질지향
적인 종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의 일그
러진 한국 교회에서 사회 복지적 역할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 거제 갈릴리교회
예장 통합 소속의 갈릴리교회는 1986년 부산 상애원교회가 거제시 마전동에 개
척하여 설립된 교회이다. 이명길 담임목사의 후임으로 1988년 3월 이종삼 목사가 부
임한 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는 교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거
제가 고향인 이종삼 목사는 1988년 갈릴리교회에 부임하여 10년 동안 기독교 시민운
동에 전념했다. 이 목사는 부임 초기에 거제YMCA, 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
신문사를 만들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운동에 앞장섰다. 그 후 사회가 민주
화가 되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법인과 의료 법인을 운영하는 교회가 되었다.128)
127) 정무성, “기독교 사회 복지의 목적, ‘하나님 형상 회복,’” 목회와신학 331 (2017년 1월):
119.
128) 배태훈, “복지사역과 의료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갈릴리교회,” 목회와신학
326 (2016년 8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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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삼 목사는 교회, 병원, 복지시설, 학교 4가지가 하나님나라 실현 방법이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학교), 천
국복음을 전파하시며(교회), 모든 병과(병원) 모든 약한 것(복지)을 고치시니라”(마
4:23)라는 말씀이다.129) 이 말씀이 그의 꿈이 되었고, 신앙철학이 되었고 복지사역의
동력이 되어 지금과 같은 사역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목회의 패러다임을 노인복지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장소를 물색하
고 있던 이 목사는 갈릴리 기도원을 운영하던 양정호 목사를 통해 땅을 기증을 받게
된다. 시민운동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었던 대우조선의 희망2000 자원봉사단의 기부금
으로 복지 법인을 설립해 2000년 2월에 ‘거제 사랑의 집’을 개원하게 되었다. 사랑의
집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무료 양로원으로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인
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생이 되도록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역이 더욱 확대되
어 몸과 정신이 불편하여 일생생활에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요
양원인 솔향과 정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복지사역은 자연스럽게 의료사역 확대되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특성상 아픈 곳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 노인들을 위한 굿뉴스 요양병원을
2006년에 개원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22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인 맑은샘병원을 병
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거제지역에서 백병원과 대우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개원된 종합병원이다. 갈릴리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맑
은샘병원 내부에 갈릴리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맑은샘교회가 2016년 5월 세워지게 된
다.
갈릴리교회의 복지사역의 장점은 첫째, 이종삼 목사의 대사회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성장을 위한 도구나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복지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늘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분명한
철학 위에 시작되어 오늘날과 같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130) 그렇기 때문에 갈
릴리 교회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역을 연계하여 확장할 수 있었다. 이종삼 목사가
129) Online: http://www.mokhoeja.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0, 2017년 5월 14일
인용.
130) 갈릴리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섬기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복지와 의료
를 담당자이다. 물론 주일에는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중에 담당하는 복
지와 의료사역을 더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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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의 비전을 품고 갈릴리 사랑의 집이란 무료 양로원을 출발점으로 삼아 2003
년 솔향, 2009년 정원 등의 요양원을 확대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을 설립
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장점은, 지역사회의 봉사단체와 연결된 협력사역을 꼽을 수 있다. 교회가
위치한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의 봉사단체인 희망2000과의 협력을 통해 무료 요양원을
개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
사회의 봉사단체와 연결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목사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
다는 점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라면 놓을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장점은 팀 사역으로 복지사역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종삼 목사와 요양원이나 병원사역을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그의 신학교 동
기들이라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던 동기들과 함께 복지사역을 팀사역을
전개함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확대된 사역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방의 중형교회인 갈릴리교회가
성공적으로 복지사역을 펼치고 있으나 ‘복지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
심스레 지적하고 싶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으로 복지사역을 실시하기 때문
에 교회 전체가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약해 보이는 것도 아쉽게 느껴진다.
나. 페리미터교회(Perimeter Church)
미국 조지아주 둘루스(Duluth)에 위치한 페리미터교회는 랜디 포브(Randy Pope)
목사에 의해 1977년에 설립되어 미국장로회(PCA)에 소속된 교회이다. 비록 실패로 끝
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설립
된 이 교회의 비전은 “가족, 공동체와 전 세계의 변혁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고 성숙하게 하고 무장시키는 것”이다. 페리미터 고속도로 위에 여러 개의 혁신
적인 교회를 설립하여 그 지역 사회 전체를 전도하려는 비전을 갖고 목회를 시작하였
다. 고속도로를 따라 여러 개의 지역교회를 세우고, 각 지역 교회에는 한 명의 목회자
와 세 명의 장로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며, 전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한 명의 담임목
회자를 두도록 하는 교구 교회의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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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회는 사실 미국의 초대형교회로서 제자훈련에 강점이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131)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역사회와 깊이 소통하는 교회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교회의 핵심가치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인 것 관계없는 실
천적인 차별 없는 사랑’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핵심가치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페리미터교회는 예배중에서 지역 사회에의 헌신이 늘
영상으로 소개된다.132) 이를 통하여 교회의 핵심가치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교
인들에게 알리며 또한 동참하게 하고 있다. 페리미터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
하는데 열심인데 특이한 것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전문 사역 기관과 연계해 협동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2017년 현재 22개의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협
력하고 있는데 교육, 가난, 법률과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설 초등학교를 운영
할 정도의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독립 사역 단체와 손을 잡고 협력하여 지
역사역에 참가함으로 사역의 집중력을 높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133)
페리미터교회는 매년 20-30만 달러 이상의 헌금을 지원하여 의료 사역 전문 기
관인 Good Samaritan Health Center와 협력해 영세민 의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다
민족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귀넷(Gwinnett) 카운티 지역의 소수계 민족, 특히 히스패
닉과 흑인 영세민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역에 체계적인 지원을 해왔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출신 국가나 이민자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비보험자들이 이용
할 수 있다. Obama Care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중이라고 하는데 필자가 홈페이
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보험이 없는 환자도 소득과 주택 크기의 200% 이하와 연
방 빈곤 지침(Federal Poverty Guidelines)에 근거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34) 이러한 사역을 위해 페리미터교회는 재정적인 후원은 물론 의료 인력과 자원
봉사 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은퇴
131) 패리미터교회의 제자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ndy Pope and Kitty Murray, 교회는
인소싱이다 (Insourcing), 이철민 역 (서울: 국제자훈련원 2016) 참조.
132) 김수영, “애틀랜타 교회 탐방 2: 프리미터 교회,” 애틀랜타 중앙일보, 2008년 5월 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01843.
133) 정인수, “전문기관 연계로 효율성 높인 페리미터교회 영세민 의료사역,” 목회와신학 319
(2016년 1월): 118.
134) “Become a Patient,” The Good Samaritan Health Center, 2017년 7월 19일 인용,
http://goodsamatlanta.org/patients/become-a-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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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물론 현역 병원장까지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135)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사례로 페리미터교회를 살펴보고 있지만 언급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애틀랜타 지역에 35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교회들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을 강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들의 연합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행동으로 믿음을 지역사
회에가 보여주기 위한 연합모임이 ‘유나이트(Unite!)’이다. 처음에는 아프리카계 호프
웰(Hopewell)침례교회와의 모임으로 시작된 유나이트 운동에는 애틀랜타 소재의 200
개 이상의 다양한 교회들이 참여하여 공원청소와 정비, 학교 운동장과 건물 수리, 헌
혈, 의료지원서비스,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파티개최하기, 양로원 방문하여 도와드리
기, 집과 아파트보수, 소년원 봉사, 지역사회 잉여 음식나눔 봉사(Local Food
Pantries) 등을 실천하고 있다.136) 2015년에는 소속된 교회들이 애틀랜타 지역사회 모
든 이슈들을 놓고 한 주간 동안 매일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가 끝난 다음 달부터
지역 도시의 시장들이 유나이트에 속한 목회자들을 초청해 해당 도시의 시정을 설명
하며 지역 교회의 기도와 협력 사역이 필요한 이슈들을 안내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
다고 한다.137)
페리미터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역의 장점은 독자적인 복지사역이 아니
라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이나 지역사회의 교회들과 연계하여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두 가지 핵심요소는 첫째, 성도들을 무장시켜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한다는 것이고 둘째, 이미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데 효과적인 업적을 남긴 지역사회의 다른 사역들, 교회들, 정부기관들과 성도들을 연
결시키는 것으로 삼고 있다.138) 초대형교회이기에 독자적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사역이 재정적으로나 자원의 효율성 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장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회 밖의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간과할 수 없
다. 담임목사인 랜디 포프는 해마다 지역사회를 향해 교회의 문을 열고 열린 토론을
135) 정인수, “전문기관 연계,” 119.
136) Randy Pope, 랜디 포프의 목회계획 (The Intentional Church), 박주성 역 (서울: 국제제
자훈련원, 2009), 119-20.
137) 정인수, “전문기관 연계,” 120.
138) Pope, 랜디 포프의 목회계획,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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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는 연구 포럼(Investigative Forum)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
악하고 있다.139) 이런 페리미터교회의 복지사역은 한국교회에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역을 실시할 때 가장 큰 유혹은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주도하려는 것이다. 지역을 위한 선한 사역을 통해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결과로서 새신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리미터 교회는 교회의 유익보다
먼저 지역사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복지전문 기관과 협력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홈페이지를 확인한 바로는 다양한 협력사역을 할 수 있었
다.140)
5. 지역사회 문화사역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역중 하나는 문화
이다. 문화는 인간의 생활방식이고,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문
화는 다른 사람과의 지식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게 한다. 그러
므로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문화는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타인을 설득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
할 수 있게 만들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문화는 소통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의 지역 봉사와 선교가 지금까지 지역을 대상화하
였다.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실천하고자 노
력해야 한다. 음악회를 열고 카페를 운영하며 도서관을 개방하고 스포츠를 활성화하
는 등의 것들이, 교회가 공급자가 아니라 지역의 동반자이며 협력자라는 인식하에서
수행돼야 ‘문화 복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139) Pope, 랜디 포프의 목회계획, 248.




1984년 설립된 고촌감리교회에 2대 담임교역자로 1988년 5월 박정훈 전도사가
부임했을 때 판자촌에 있는 20여명의 교인들이었다. 박 목사는 단독 목회 경험이 있
어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기에 몇 년 후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이었으나 시편 78편
72절의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는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된다.142) 교회가 위치한 고촌면 신곡리는 농촌과 도시의 경계지역이었
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직장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었다. 이
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아이들은 집에 방치되고 꿈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가운데 박정
훈 목사는 문화적 소외지역이었던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비전을 품
게 되었다.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악기 연주와 외국어를 가르쳤는데, 특히
음악교육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출발한 고촌감리교회의 문화사역은 음악
이란 영역에 특화되어 성공한 사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95년 교회가 김포지역의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해 시작된 음악교육 프로그램
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교회에서 악리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물려가며 쓸
수 있도록 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공자들이 집중 지도를 하게 했다. 교회가 음악교
육을 통해서 음악학원 하나 없던 시골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지역의 문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악기 연주를 익힌 어린
이가 늘어나면서 2001년 10월에는 김포체임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었다. 이후 단
원들을 김포지역 초중고 학생들로 확대하면서 ‘김포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
꾸게 되었다.
국내 연주회 뿐 아니라 2006년 7월 세계감리교대회(WMC), 9월 중국 북경 21세
기 컨벤션홀 연주회, 2007년 9월 미국 카네기홀 뉴욕, 워싱톤 순회 연주, 2012년 9월
일본 오사카 등에서 해외 연주 등도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2015년 경기도 교육청의
141) 고촌감리교회의 사례는 이 교회의 홈페이지 정보를 필자가 이해한 언어로 재정리하여 제
시한 것임.
142) 양승록, “150명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자랑하는 고촌교회,” 들소리신문, 2008년 1월 21
일, http://www.deulsor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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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인 ‘꿈의 학교’에 선정되어 2015년 7월 ‘꿈의 관현악학교’로 개명하게 되었다.
꿈의 관현악학교는 아카데미 시스템으로 운영중인데,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 스텝
3명과 악기교사 39명, 합창교사 3명이 5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도하고 있다.
꿈의 관현학교는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선도하고 있어서
지자체 문화사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김포윈드오케스트라, 김포어린이오케스트라,
김포청소년오케스트라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장 기초적으로는 예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준별 실력 인정과정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승반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반
에는 바이올린 6개반, 첼로 3개반, 플루트는 3개반, 1개의 클라리넷과 트럼펫반으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예비반에서 악기를 배운 아이들은 김포어린이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현악기중심의 합주에 참여하게 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김포어린이오케스트라 과정을 마친 후, 오디션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통
과하여 입단할 수 있는데, 악기별 합주를 비롯하여 국내외 초청 연주, 정기연주회 등
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포윈드오케스트라는 2015년에 신설되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관악기와 타악기로 연주하는 활동을 한다. 웨슬리오케스트라
는 김포청소년오케스트라 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음
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합창단 활동을 통해 연 2회의 정기연주
회를 갖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건전한 정서함양과 사회적으로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
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외에도 음악을 통한 문화사역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중장년층의 음악활동
을 위하여 2008년 고촌브라스 앙상블이 시작되었는데, 담쟁이부부합창단을 통해 아름
다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유드리믹스
라는 프로그램을 주 1회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 설립된 웨슬리 음악원은 한국교회나 김포지역교회의 전문적인 교회음
악 지도자 및 평신도 리더들을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교회음악교육기관을 지향한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교회음악의 질적 향상을 통해 감동이 있는 예
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누구나 성악, 지휘, 피아노, 오르간을
배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교수를 통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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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회당을 건축할 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회, 이웃과 함께 가는 교
회, 소통하는 교회로 모델링했다. 특히 영상,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연주홀로, 650석
규모의 공연시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도 고려해 다양한 소규모의 소공연
장도 을 마련하였다. 종교시설이란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자
리인 1층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마음 문을 열고 다가와 쉼을 얻을 수 있는 문화 공
간으로 십자가 갤러리, 카페 테바를 마련했다. 현재 주일에는 어른과 아이들 포함한
1,80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발표회 공연 시 대관이 이
뤄지는 아트홀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진행해오던 김포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웨슬리음악원, 고촌브라스앙상블, 문화공연, 국내외 문화 교류,
테바 카페 등을 기본사업으로 하여 사단법인 고촌아트홀을 설립하였다.
고촌감리교회가 음악만을 통해서 문화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
갤러리는 소장자 송병구 목사의 협력으로 초기 기독교인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곱틱교회, 켈틱교회, 비잔틴교회 등 기독교 전통을 중심으로 그리스, 러시아, 불가리아
등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회의 십자가를 망라하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미래학교와 청소년 미래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명 인사를
초청하거나 김포지역 출신의 가수성가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1박2일 캠프를 매년 여름
과 겨울에 실시하여 다음세대에 비전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143)
고촌감리교회가 실시한 문화사역의 장점은 전도를 위한 도구적 접근이 아니었다
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싶다. 박정훈 목사는 “많은 탐방하는 목회자들이 결론
적으로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묻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144) 꿈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자 했던 인재양성의 열정에 충실
하다보니 오늘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고촌감리교회에는 실제로 악기를 배우러
왔다가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거나 콘서트에 참석하였다가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두 번째는 음악을 통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역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143) 양승진, “작은 시골마을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술전문 무대에 서다,” 노컷뉴스, 2005년 12
월 2일, http://www.nocutnews.co.kr/news/103499.
144) 박정훈 목사와의 인터뷰 (2017년 6월).
48
는 장점이 있다. 고촌감림교회의 음악사역은 다음세대로, 지역사회로, 한국교회를 향
하여 펼쳐지고 있다. 음악교육을 통해 다음세대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주는 음악전문
기관으로 더 높은 곳으로 발돋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음악공연을 통해서 주민들
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한국교회의 예배음악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촌감리교회가 실시하는 문화사역에 대하여 비판과 제안을 언급하
고 싶다. 꿈의 관현악학교는 ‘믿음과 실력’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을 비전으로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을 통한 실력은 향상되어 국내외의 연주활동으로 이어졌지만
믿음이란, 부분이 음악교육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궁금하다. 사실 믿음을
위한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나 언급은 미미하다. 또 기독인이 아닌 단원에게 믿
음이란 부분을 접근했는지도 무척 궁금하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고촌감리교회의 축적한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
화사역인 결과들을 한국교회와 연계하여 클래식 문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사역을
제안하고 싶다. 필자도 클래식 감상모임을 진행하고 있기에 고촌감리교회와 문화사역
에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는데, 재능기부 차원의 클래식 음악공연으로 작은 교회나
음악에 관심을 가진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나. 성음교회145)
예장 합동에 소속된 성음교회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중시했던 기성교회의 모
습을 버리고 지역사회를 다양한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다. 성음교회는 1974년 4월 14
일 월계동에서 교육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허대광 목사는 담임목사로 사역
했던 부친의 소천으로 1999년 신학대학원 졸업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성음교
회의 담임전도사가 되었다.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분당으로 이전한 후, 경기도 성
남시 정자동에 교회당을 건축하게 된다.146)
새로운 곳에서 성음교회는 부흥하기 위해 전도적 차원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145) 성음교회의 사례는 이 교회의 홈페이지 정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얻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이해한 언어로 재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146) 허대광 목사와의 인터뷰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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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학교를 실시하였다. 아기학교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성음교회는 주위에 즐비
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전도를 위한 사역들을 펼치게
되었다. 그렇다고 허 목사가 양적 성장을 위한 목회를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허 목
사는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을 강조했던 옥한흠 목사의 영향을 받아 양적 성장으
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15년 이상 지금까지 주일통계를 결산하지 않고 있을 정도
이다.
성음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를 허 목사는 살아
남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한다.147) 허 목사가 처음부터 선교적 개념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역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성음교회는 소유하고 있는 교회건물이 예배중심이 아니라 일주
일 내내 지역 주민들이 출입하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건물 옥상에 풋살장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고, 카페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소통
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의 커피문화를 주도했으면 하는 마음에 맛있는 커피를 위해
노력하였다. 전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분당지역에 최고의 커피문화를 만들고자 했
던 노력의 결과 카페 갈릴리안은 오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성음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마을교회가 되기 위한 사역은 2010년부터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인대학, 아기학교, 예쁨합창단, 축구교실, 카페, 어린이집
등으로 전개되어 온 사역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성음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
여 2014년에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지역사회를 위해 실시하던 사역에 전환점을 이루
게 된다. 성음교회가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있었던 카페와 문화사역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금을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당시나 지금도 교회건
축으로 인한 부채가 남아 있지만 성음교회가 실시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
금으로 부족한 교회재정을 채우는 것에서 벗어나 오직 지역사회과 선교를 위해서 사
용하고자 결단한 것이다.
2015년에는 성음교회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느
147) 박민균, “성음교회 스포츠선교 ‘경쾌한 행보,’ 기독신문, 2010년 6월 7일, http://www.
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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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비영리 사단법인 틴하모니를 출범하게 된다. 틴하모니는 청소년들에게 음악, 축
국교실, 상담센터, 사회성훈련을 위한 드리미노리터 등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동아리활
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며 그로 인한 성장이 이루어지
도록 위해 설립되었다. 틴하모니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는 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 대신 성음교회가 실시하는 카페와 축구교실, 방과후 교실 등의 문화선교
사역의 수익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단법인의 장점은 지역사
회 기관들의 협조가 적극이라고 한다. 교회 이름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3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을 통
해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보다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5월에는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도 실시하였다. 커뮤니티매핑
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
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로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이다. 교인들과
함께 성음교회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자산을 조사했다. 체육시설, 문
화시설, 학업시설, 유해시설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이를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성음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카페 갈릴리안과
틴하모니 사역이다. 카페를 통해서는 소통을 위한 유용한 통로이다. 커피에 관심이 크
기 때문에 커피 교육을 통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담임목사가 먼
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커피교육을 통한 사업도 꿈꾸고 있다.
틴하모니 사역을 통해서는 지역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서립하고 지원할 예정이
며, 나아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가족합창단을 만들 비
전을 세우고 있다. 축구를 통해서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어 성인까지 확대하
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클럽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음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소통은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성음교
회의 사역을 특정세대만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허대광 목사는 청소
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음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다음세대에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
기 위함이다. 성음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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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할 수 있는 것들로 연계하여 확장할 계획이다.
성음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도 갖는다. 1년에 1-2회
실시하는 문화사역보고는 교회가 실시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
어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구성원들이 모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공감대의
형성하고 선교적 교회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성음교회가 실시하는 사역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장점 교회건축으
로 인한 교회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카페의
수익금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수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음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어떠한 마음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성음교회는 카페와 문화사역으로 1억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교회
의 전체 재정의 1/3정도를 문화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 간과할 수
없는 교회의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회가 운영하는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성음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은 대부분 교회구성원들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성음교회가 운영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는 일하는 교회
밖 사람들이 많다.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교회 다니지 않은 자들이 많지만 하
지만 리더급에서는 성음교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
은 것으로 원활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성음교회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직
원들에게 말로서 전도하기 보다는 삶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선교적 삶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 기독교에서 알려진 대형교회들 사이에서
성음교회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는 언급하고 싶다. 이러
한 사역이 가능한 것은 하 목사가 먼저 자신이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회
철학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의미 있으려면 목회 패러다임뿐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하 목사는 보여주고 있다.
개선점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성음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평판을 듣고 있고,
카페도 잘 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더 많이 교회가 실시하는 사역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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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6. 소결론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교회의 사례들을 전도사역
과 복지사역과 문화사역의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철저하게 지역을 섬기는 방식을 통
해 전도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은 빈야드 신시내티교회를 필두로 하여 전도가
어렵고 안된다는 인식이 고착화되어가는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온 교회가 왕성하게
전도하는 부광감리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복지사역을 통하여 거제갈릴리교회가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시작하여 의료사역으로 확장한 모습과 미국의 대형교회가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는 페리미티
교회의 효율적인 사역도 살펴보았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음악교육을 통하여 고척감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다는 것과 숨쉼교회가 카페를 통해 지
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성육신적 삶의 모습도 살펴보았다.
필자는 각 분야에 해당되는 교회를 선정할 할 때, 해외, 대형교회, 중형교회, 작
은 교회, 수도권과 지방교회 등의 다양한 모델교회를 통해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교단적으로는 감리교, 예장 통합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서 비교적 앞서 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필자가 제시한 사례들은 다양한 방면
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모습을 이 시대에서도 체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제 2 절 지역사회와의 쌍방향적 소통과 참여를 추구하는 교회 사역의 사례들
1. 성암교회
1977년 세워진 성암교회는 제7대 담임목사로 2002년 조주희 목사가 부임하여 녹
번동의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소통하는 교회로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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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역은 조 목사가 신학적인 관점이나 목회적인 뚜렷한 비전이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148) 성암교
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사역은 2009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이전
에도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대접이나 구제비지급, 지역 노인들의 백내장수술 지원을
위한 바자회 및 경로잔치, 지역아동돕기, 노인대학 등의 사역도 존재 하였지만 2008년
하반기 비전센터를 완공한 이후 사역은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교회보다 더 웅장한 성암비전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펼쳐지기까지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었다. 조 목사는 교회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목
회자, 당회원 및 사회복자 담당 중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2010년에는 교인들
437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인식 및 사회복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149)
이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교회에 정말 원하는 것
을 파악하기 위해 컨설팅전문기관에 의뢰했다.150) 2008년 설립되어 교회의 사회복지
모델 개발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해 온 교회와사회복지연구소의 도움으로 15개월 간 복
지관 관장, 복지재단 대표, 보육기관 원장, 사회복지 NGO 대표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매주 교회와 지역사회를 오가며 부지런히 활동했다. 조 목
사와 성암교회 교인, 동장과 부녀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녹번동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분석했다. 또한 성암교회가 그동안 해오던 복지사역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관공서 등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자료를 분석했다.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인구 구성 비
율은 물론 교인 대상 설문조사 및 교회 재정에 관해서도 샅샅이 점검하였다.
1년 2개월 동안의 긴 조사 끝에 교회는 지역에 부족한 문화공간으로서 카페와
자녀와 함께 찾을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방과후 교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역을 시
148) “성암교회,” 바른교회 아카데미, 2017년 5월 17일, http://gcacademy.tistory.com/entry/
%EC%84%B1%EC%95%94%EA%B5%90%ED%9A%8C-%E2%94%83-%EC%A1%B0%EC%A
3%BC%ED%9D%AC-%EB%AA%A9%EC%82%AC.
149) 김재광, “이웃할머니가 십일조 보내는 교회,” 뉴스앤조이, 2016년 10월 11일,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56.
150) 신동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역공동체와 ‘하나,’” 한국기독공보, 2011년 10월 24일,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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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게 되었다. 성암교회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역은 안부사역이라 부르는데, 사망한
지 15일이 지난 시신이 녹번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151)
안부사역은 생사조차 알려줄 곳이 없는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1주일에 한 번씩 전
화로 통화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반찬을 나누는 봉사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단순하
게 반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을 전달하는 봉사자들이 자살 예방교육을 받
아 자살의 징후를 알아차려서 병원과, 전문가들과 연결시켜 주고, 가벼운 것은 대화해
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해내는 것은 바오밥카페도 지역을 배려하는 운영이 이루
어지고 있다. 카페의 가격도 초기에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성
암교회는 카페를 전도의 장소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52) 교회가 카페 사용의 우선권
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흐르는 음악도 비종교적이며, 카페 안에는 교회
의 사진이나 홍보물이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다.
카페 옆에는 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다섯콩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
관이 비전센터의 같은 2층에 위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만 7백여 권의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어린이도서와 장년도서의 비율은
8:2정도인데, 도서관은 주로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도서관
에서 책을 볼 때 부모나 가족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서관
은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63명이 이용하였으며 일인당 평균 대출은 60권 정도이다.
어린이들이 단순하게 책을 읽거나 대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독후체험활
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암교회는 주민인문학 아카데미를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카페나
도서관의 운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본인들 이야기도 하고 삶
을 개선하기 위한 진정한 목적이기에 주민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바오밥카페에
서 열리는 동안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영화 보는 프로그램, 같이 여행하는 프로그램,
독서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성암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좋
151) Online: http://missiontimes.co.kr/?p=1685, 2017년 5월 17일 인용.
152) 이지현,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사회의 고충 들어야,’” 국민일보,
2012년 12월 16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7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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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학교만들기 네트워트는 성암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중 가장 돋
보이는 사역으로 꼽을 수 있다.153)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의 학교와 관공서, 교회, 학부모, 전문가가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한국기
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훈련원에서 같은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이기 시작하
여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양희범 부목사는 좋은학교만들기 네트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성암교회의 제2기
사역이라고 표현하면서, 공교육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
미가 크다고 말한다.154)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교단을 초월하여 학교를 섬기는 사역으
로 세부적으로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
램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 학교의 교사들을 위하여 음악, 연극 등의
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 힐링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키
워가는 주체인 학부모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문학 아카데미로서 감정코칭과 힐링
강의, 음악회에서부터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법에 관련된 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의로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안정
을 도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소년음악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모
임이 좋은 반응을 얻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장들을 위한 모임으로도 이어져 초중
고 교장연합 모임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좋은학교만들기 네트워크의 활동은 교회가 속한 지역의 서대문교육청에
서 좋은 모델링으로 소개되어 마포교육청이나 대구 등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출범되어 앞으
로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암교회가 지역사회와의 쌍방향 소통과 참여하는 사역들에 대
한 장단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자. 첫째, 교회의 구성원 전체가 함
께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분명한 성경
적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공예배 때에 기도자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질 정도로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성암교회는 교회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회과화적 방
153) 이지현,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
154) 양희범 목사와의 인터뷰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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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 교회안팎의 진단과 필요를 파악하여 실시하는 준비된 사역을 시행하였
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쌍방향소통 가운데
사역이 실시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셋째, 성암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지역사회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연령층도 시니어를 위한 안부사역, 장년을 위한 카페사역과
주민인문학 아카데미,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학교만들기 네트워트, 어린이들을 위한 도
서관과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연령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넷째, 특히 공교육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한국적 상황에서 공
교육의 영역을 위한 활동을 창의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느껴지
며, 이를 위해 교회들이 모여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역
의 열매로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지역사회 위해 좋은 일을 많
이 하는 것이 마음을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성암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대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총망라하는 담당부서나 교역자가
있으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성암교회가 다
양한 사역을 통해 훌륭하게 지역사회와 활발한 소통하고 있지만, 이것을 총괄하고 앞
으로의 사역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사역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있으
면 좋을 듯싶다.
둘째, 성암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은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데,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사역도 실
시되었으면 한다.
2. 숨쉼교회155)
안석 목사는 2007년 샘물교회 사태를 통해 목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 2010
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성장패러다임을 내려놓은 숨쉼교회를 개척하였
155) 숨쉼교회의 사례는 안석 목사의 세미나 동영상과 온라인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얻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이해한 언어로 재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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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6) 안 목사가 개척한 지역은 아무런 연고가 없다. 감리교 재단에서 100평의 땅을
매입해 놓았는데, 그곳에 교회건축을 하고 목회할 목회자가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 목사가 수도권을 벗어나 내려간 것이다. 그는 개척과 건축의 과정에서 경쟁의 상
징인 수도권을 벗어나는 것, 이웃교회와 경쟁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가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다.157)
교회의 위치가 수완동의 신도시의 아파트지역이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위하
여 이바지하고 싶었다.158) 일본과 유럽에서 마을이 살아있는 곳, 즉 공동체성이 형성
된 곳의 공통점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도서관을 통한 사역을 계획하게
되었고, 도서관이 향후 3-5년 이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카페를 겸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복합문화공간인 숨에는 1층에 책만세 도서관 35평
과 카페 21평 그리고 2층에는 10평 규모의 예배실을 마련하였다.
카페에서 공정무역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것에 관심 있는 주민에 의
해 공정무역캠페인을 실시하여 100여 명의 지역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화에 종사하는 주민의 의하여 ‘우리 동네 영화제’가 월 1회 실시하게 되었고, 책읽
기 모임인 ‘책읽기 숨소리’와 공연을 하고 싶었던 주민의 제안으로 하우스콘서트가 열
리게 되었으며, 구청과 함께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의 모임을 갖게 되었다. 지역 학부
모들의 전회와 발표회가 열리는 곳으로 사용되며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갔다.
취미활동으로 손뜨개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게 되
었고, 소통을 넘어서 뜨개질한 물건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성탄선물로 전달하고 나아
가 신생아모자뜨기 등의 창조적 활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159) 이렇게 숨쉼교회 안에
서는 소비적인 모임이 아니라 생산적인 모임이 이루어진다.
또한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수완마을은 부모자녀관계에서 매우 중
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 가족공감프로젝트를 시도했다.160) 비폭력대화를 이용
156) 김지방, “광주 숨쉼교회 안석 목사, ‘사장님으로 불러주세요,’” 국민일보, 2013년 9월 8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539730.
157) “Mission Story (1) 안석 목사,” YouTube, 2017년 6월 2일 인용, https://www.youtube.
com/watch?v=lZSbqGny9rc.
158) “기윤실 지역 공동체 사례: 숨쉼교회,” YouTube, 2017년 6월 2일 인용, https://www.
youtube.com/watch?v=Te3iwoWoIL0.
159) “브라보 멋진인생: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안석 목사,” YouTube, 2017년 6월 2일
인용, https://www.youtube.com/watch?v=huuc7P6N6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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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비폭력대화 모임이 주1회 열리고, 이에 대
한 웍샵이 주 3-4회 진행되어지고, 10대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는 1박 2일 프
로그램의 기린가족캠프도 실시되었다.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지역의 시민단체
에서 연락을 해서 지역사회의 성폭력을 예방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여 경찰, 동사무소, 언론과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통하여 ‘손전등 산책’이란 행사가
실시하게 되었다.
안 목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중학교의 운영위원장,
공익활동 지원센터 이사, 빛고을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위원장, YWCA 사회적
기업 사업단 운영위원,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 마을의 공익활동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마을두레의 이사장 등으
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다.161)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안
목사가 지역의 동네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안 목사는 구청이나 학교에 가면 목사
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동네 주민으로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게 보탬이
될까, 기독교에 도움이 될까하는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들이 인정해주고 불러준다고 말한다.162)
2014년 6월부터 시작된 ‘수완품앗이’는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눔장터이
다. 여기서는 일반 화폐나 물물교환이 아닌 ‘숨’이란 지역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진다. 누구의 어떤 노동이든 1시간에 1만숨(화폐단위)으로 책정되어 거래된다. 반드시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곳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재능기부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활경제공동체를 향한 대안경제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숨쉼교회는 카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책방을 전환했다.163) 작은 책방으로 운영
되어 가면서 그 지역에 문화적인 생산을 해내는 공간중 광주 전남지역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지역의 책방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 전국의 동네 책
방을 순회하여 준비하여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도 지역
160) 김지방, “광주 숨쉼교회 안석 목사.”
161) “Missional Story (1) 안석 목사,” YouTube.
162) 김지방, “광주 숨쉼교회 안석 목사.”
163) 김재광, “도시 작은 교회의 마을 사역, 3년 그리고 6년,” 뉴스앤조이, 2016년 10월 13일,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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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필요 때문이었다. 이웃들의 요청과 지역의 실제적인 필요가 맞물려서 작용
을 했다. 서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결국 동네에 변변한 책방 하나 없이 지내다 보
니, 안타까워하는 이웃들이 많았다. 교회는 이런 필요와 요청을 수용하여 2015년 12월
부터 책방을 오픈하게 되었다.
이곳 책방에는 일반서점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문사회분야의 책이 많으며, 다양한
코너도 만들었다. 세월호와 관련된 도서공간과 전남, 광주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소
개하는 공간, 광산구에서 하는 여러 활동과 지역을 소개하는 책자를 비치한 코너 등
도 마련하여 지역 친화적, 마을 맞춤형 작은 책방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발
한 아이디어도 책방에 활기를 더한다. 이웃끼리 서로 책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책방에
와서 쪽지와 함께 책 선물을 해 놓고 간다. 그러면 선물 받는 당사자가 나중에 책방
을 방문하여 편지와 책을 함께 가지고 가는 ‘책 미리내’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숨쉼교회의 문화사역을 장점으로는 목회자의 철저한 의식전화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현실
적인 난관에 직면하여 수동적으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 숨쉼교회는 안 목사의 확고한 목회철학의 바탕위에 교회를 세우고 주민들과 소통
하는 사역을 실시하여 왔다. 안 목사는 교회를 키워서 선교하려는 대신 마을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추구한다.
안 목사의 삶도 교회중심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긴다.164) 그는 가나
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즐기려 한다.165) 사람들을 기존의 제도권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보다 일상이 신앙을 되기를 원한다. 교회당에서 설교하고
심방 다니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실현해내
는 삶 자체가 목회라고 말한다. 사람을 동원해야할 대상으로 보거나 목회자로서 체면
치례하는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이러한 철저한 선교적 삶을 통해서 지역사회 깊숙이
들어간 사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숨쉼교회의 모델은 작은 교회라도 얼마든지 지
164) “미션얼 컨퍼런스 2015: Missional Conference Next Generation II: 안석 목사 (숨쉼교
회),” YouTube, 2017년 6월 2일 인용, https://www.youtube.com/watch?v=YwHKxC6gx
TI&t=195s.
165) “미션얼 컨퍼런스 2015,” YouTube.
60
역사회와 소통하는 사역을 펼칠 수 있다는 보여준다는 것이다. 작은 교회가 지속적으
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간, 경제 등의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숨쉼교회는 카페와 책방으로 수익구조를 창출하였고, 필요한 인
력은 지역 주민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단체의 지원도 얻어 얼마든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이 가능하다는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교회가 앞장서지 않아도 주역 주민들이
먼저 찾아와서 교회와 함께 마을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지역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다.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교회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이 마을 사역의 주체가 이웃이 되게 하고, 교회는 그들과 함께하며 돕는 구조가 되어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숨쉼교회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
어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이 가능한 구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안 목사의 신학적인 입장이 기성교회에 대한 매우 비판적이라는 인
상을 받는다. 마치 제도화된 교회는 탈출해야 되는 잘못된 곳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태도이다. 그의 이야기가 기성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가
진 자들에게는 위로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기성교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성이 있다.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활동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
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자들을 향해서는 자
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였다. 단순히 마음으로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마 8:22). 그렇
다면 숨쉼교회의 사역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성암교회와 숨쉼교회의 사례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쌍방향 소통하
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규모가 있는 기성교회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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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까지도 얼마든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교회의 지역사회와 쌍방향 소통과 참여를 추구하는 모습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두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역은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와 그를 따르는 교회들의 모습, 즉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교
회의 본질임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하여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하는 것은 물론이고, 깊은 전문성(expertise)과 정보(advise) 없이 허울
좋은 지역사회 사역에 대한 정책을 반성하게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복음전도의 사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해
야 한다. 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은 찾아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 위치한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들어
가 지역문제를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며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할




세움교회와 삼송지역에 대한 이해
앞 장에서는 현대의 교회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
도, 복지, 문화사역 등으로 나누어 총 8개 교회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필자
가 사역하는 세움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을 펼치기 위한 삼송지역에 대한 이
해를 위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먼저 세움교회의 역사와 현황을 언급, 필자가 가지
고 있는 목회철학과 비전을 살펴보고, 또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세움교회 역사와 현황
본 절에서는 세움교회의 현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
과 교회의 간략한 역사화 현황을 서술하고자 한다.
1. 교회의 연혁
세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으로 2012년 1월 1일 첫 주일예배를 드
림으로 시작되었다. 세움교회는 필자가 개척한 교회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와 준
비를 준비단계로 시작하여 지난 5년이 조금 넘는 세움교회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준비 단계
필자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기성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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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려는 생각이 강했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개척이 힘들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생각과 필자가 기성교회를 담임하기에는 가슴에 품고 있는 목회철학과 비전을 펼치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성교회의 청빙위원회의 인터뷰
를 몇 차례 경험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지게 되었다.
또한 환경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재정비리, 성적 문제, 교회
세습 등의 부덕한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되 또 하나
의 교회를 개척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를 꿈꾸게 되었다. 바로
건물 없는 교회를 세우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큰 교회를 이루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작은 교회로 존재하며, 주일에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원 등을 임대하여 사용
함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핵심가치에 보다 충실한 교회를 이루고 싶게 된
것이다. 교회가 많은 자신을 소유하지 않으면 물질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고, 그
대신 그 물질을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하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개척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종교편향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는 종교모임을 위한 대여를 기피
하였는데, 개척지역으로 삼송지구가 당시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당분간 가정교회로 모일 생각이었으나 함께 교회 개
척에 동참한 성도들이 헌금을 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당마을에 상가 4층에
예배당을 마련하게 2012년 1월 첫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나. 제 1 단계
세움교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는 개척을 시작부터 1년 동안의 기간이다. 한
마디로 세움교회의 1단계는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개척할 장소로 생각했던 삼송지구가 아직 개발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삼송지구는 서울의 서북쪽에 은평뉴타운과 지축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22,128세대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었는데 2012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과 필자의 오랜 부교역자로 사역으로 인한 쉼이 필요한 개인적인
상황으로 삼송지구에 입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시작할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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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금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있어 결국 신원당마을 상가 4층에 25평정도 공간에 예배당을 마련하여 필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성인 9명과 6명의 자녀들이 참여하여 2012년 1월 1일 첫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세움교회는 삼송지구로 이전을 염두해 두고 장소의 계약기간을 1
년으로 하였다. 1년 만기 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교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
다. 새롭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교제도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서두르지 않으려 했다. 세움교회에 새가족이 등록하는 것보다
기존 교인들의 친밀도가 빠르게 형성되어 똘똘 뭉쳐 있으면 새로운 성도들을 수용하
기 힘든 현상이 나타날 것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다.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은 주일
예배 때 산상수훈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인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이었
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독서를 하면서 행복하고 생산
적인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앞날에 대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
고 보낸 기간이었다. 1년이란 기간 동안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을 하여 양적으로 조금
성장하였으나 개척멤버가 특별한 문제없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으며 불안한 마음
은 더 커져갔던 것 같다.
개척 초기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반찬봉사 사역이다. 세
움교회의 반찬봉사 사역은 개척한 지 한 달이 안 되어 실시하기로 결심하고 2월부터
실시되었다. 이때는 교회의 재정수입이 얼마나 될지 몰라 필자의 사례비조차 결정되
지 않은 상태에서 반찬봉사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삼송지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에 원당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삼송지구의 5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주 반찬을 만들
어 배달하는 봉사를 시작하였다.
다. 제 2 단계
세움교회의 2단계 시기는 개척한 1년 이후부터 2015년 5월 삼송지구로 이전하기
전까지의 2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다. 교회장소 계약이 1년 만기가 되어 삼송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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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개척 이전처럼 삼송지구에 있는 공공기관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협대학이나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고, 학교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적었고, 사용허락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어 삼송지구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니 대부분 교회를 꺼
려하였으며, 가능한 곳도 신도시의 높은 임차료는 교회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었
다.
결국 삼송지구로의 이전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무작정 삼송으로 이전만 바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삼송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하여 독서교실 사역을 2013
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당시 필자는 길거리에서 불쑥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나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자하기 보다는 다른 교회가 실시하지 않은 다른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접근하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기에 실시하게 된 것이 독서교실이
다. 독서교실은 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들어나면서 학생들의 독서량을 줄
어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독서프로그램이다. 독서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공
간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교회가 위치한 건물의 같은 층의 30평으로 이전하였다.
독서교실은 좋은 반응을 얻어 수강하는 학생들이 들어났으며, 이 사역을 계기로
교회에 등록도 이루어지게 되었다.166) 교회가 양적으로 조금 부흥하여 주일예배에는
평균적으로 장년 20명 안팎에 교회학교 10명 정도 출석하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의 중요결정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의견이 충돌하여 자주 다투는 집
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2014년 2월 가정교회 모임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증폭
되어 교회의 공동체성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갈등의 당사자들
이 모두 연말에 모두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이들을 설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자 연말에 교회를 해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런 결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서로 상대방을 탓하며 변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며 그래서 살 수 있다는 영적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죽으려 하지 않자 필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새
166) 사실 독서교실을 통해 세움교회를 방문한 자들 가운데 먼저 교회의 본당을 보자고 하였
으나 그 후 아무런 말이 없던 사람들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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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
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 남아 있는 성도들이 재정적
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개척할 때 이미 교회가 부
흥하지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교회를 그만두
겠다는 결심을 이미 하고 있었고 이런 결심을 실행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필자의 결정에 당황한 성도들은 교회가 지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
도모임을 시작하였다. 필자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으나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는
데 장로 부부가 등록하게 되어 세움교회가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라. 제 3 단계
세움교회의 3단계는 2014년 3월 삼송지구로 교회를 이전하겠다는 결정 이후에
해당된다. 세움교회는 현 장소인 동산동 동산프라자 4층으로 5월 첫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167) 이런 결정은 일종의 모험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총 72평의 신축건
물의 임차료를 감당하기에는 교회가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교회이전으로 교회
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었으며, 이전감사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교회당 공사대
금중 일부를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회를 이전할
때는 재적기준으로 장년 19명과 교회학교는 9명을 총 28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연
말에는 장년 28명과 주일학교 12명의 재적교인 총 40명으로 성장하였다.
교회를 이전했어도 독서교실 사역도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았으나 입소문을 통
해 새로운 학생들이 유입되었으며, 어느 앙상블 팀의 재능기부 콘서트로 열린 2014년
성탄절 행사에는 지난 4년 동안 반찬봉사로 섬겼던 5분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식사
를 대접하고 성탄선물을 전달하였다. 성탄행사를 계기로 일평생 단 한 번도 교회에
167) 세움교회는 가급적 교회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부터는 교회의 공간의 활용을 위해 고민하였다. 이런 결과로
서 신원당에서는 독서교실 사역이 시작되었으며, 삼송지구로 이전하면서는 교인총회를 통해
오후예배가 없는 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척하려는 교회에 교회당을 주일오후에 무
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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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 적이 없던 어르신이 등록하여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위기도 여려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필자의 조급한 마음
에서 비롯된 실수이다. 필자는 독서교실 사역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다. 독서교실
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학생들이 많아지자 전도로 열매를 맺고 싶은 유혹에
빠져 독서교실 사역에서 교회에 대한 홍보나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다. 학부모들이 편
하게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하지 못했으며 독서교실을 찾아오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그치게 되었다. 이런 실패를 통해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지역의 여성들을 섬기고자
맘스힐168)이라는 모임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위기는 빠른 교회의 성장을 위한 유혹에서 비롯되었다. 신원당에서 삼송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재정이 3.5배 정도로 크게
들어났다. 이러한 재정적인 불안요소를 빨리 제거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
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작하지 않았던 교회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제 공격
적으로 교회를 홍보하려는 순간 당시 수요예배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초대교회
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까? 아니면 교회를 홍보했을까?’를 묵상하게 되어 교회의 홍
보가 아닌 복음 자체를 전하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위기는 2015년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여 무조건 아끼려는 자들과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물질적인 부족으로
특히 여자 성도들 간에 제약과 스트레스가 많아져 관계가 불편하게 되었다. 또다시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는 한 동안 새가족도 방문객도 없었다. 이런 보이지 않은 갈
등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교회
도 다시 활력을 되찾고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현재 상황
2017년 6월 현재 장년 39명과 교회학교 18명으로 총 57명의 재적 교인이 장년들
168) 맘스힐은 Mom’s healing과 Mom’s hill이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칭이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역사회의 전업주부들에게 힐링과 자아를 계발하는 모임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맘스힐이라고 이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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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청소년들은 주일예배로, 초등학생들은 어린이부예배로, 미취학 아이들은 영유아부
예배로 주일 오전 11시 동시에 드리고 있다. 교인들의 연령분포도를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핵심 연령대를 이루고 있으며, 50대와 3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교인들의
연령층에서 취약한 부분은 20대인데 청년이 남자 한 명 밖에 없다. 가정적으로 볼 때
부부가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은 11가정으로 장년 성도의 50%가 약간 넘는다.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세움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전체 성
도의 10% 정도가 출생이나 회심에 의하여 세움교회가 생애 첫번째 출석하는 교회이
며, 장년중 23%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였다가 이제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세움교회로 수평이동을 한 성도들도 많지만, 전체 성도의 26%는 교회와 전혀 관련 없
는 삶을 살다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작지만 교회개척의 보람을 느
끼고 있다.
세움교회가 있는 삼송지구에 사는 성도들의 비율이 낮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를 이전한지 26개월 정도 지났는데, 삼송지구에 사는 성도들이 비율은
31.6%에 불과하다. 교회 개척을 돕기 위해 인천, 남양주, 성남 등 멀리서 출석하고 있
는 성도들이 23%, 세움교회가 있었던 신원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가 19%, 나머지
약 26%는 삼송지구의 인근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도들의 지역분포도는 세
움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세움교회 목회철학과 비전
1. 세움교회의 비전
세움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을, 모든 삶에서 이루고, 나누며 전수하여, 선
을 이루는, 순례자 공동체”이다. 크게 다섯 가지의 비전이다. 첫째,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로 배우고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세움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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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뜻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
의 소원을 모든 삶에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철저한 훈련에 대한 비
전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로 연결되어지고, 적용
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셋째, 하나님의 소원을 나누며 전수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
와 시간적인 의미로 나누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으
로 미래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비전이다. 나눈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
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하고, 전수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다음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신앙계승을 의미한다. 셋째, 선을 이룬다는 비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개인과 지역과 다음세대로 확장되고 계승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내겠다는 비전이다. 바울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지역사회와 다음세대에 확장되는 가운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
고 또한 그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
는 비전이다. 마지막 다섯째, 순례자 공동체란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중에 있다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다. 쉽게 말해 세움교회는 완전하고 완성된 교
회가 아니라 공사중인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뜻을 향하여 끊임없
이 갱신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공사중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의 비전이나 목회철학을 절대시 하지 않는 겸허한 교회가 되고 싶은 비전이다. 또한
여행할 때 너무 많은 짐이 있으면 불편하듯 세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
중에 너무 많은 교회의 자산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2. 예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가기
앞에서 세움교회의 다섯 가지 비전을 설명하였는데, 이제 다섯 가지의 비전을 보
다 축약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문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움교회 주보와 인쇄물에
는 “예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가는”이란 문구가 들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을, 모든 삶
에서 이루고, 나누며 전수하여, 선을 이루는, 순례자 공동체”라는 비전은 예수의 삶과
사역과도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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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예수 자신의 사역이 계승되기 위하여 제자들을 양육하
셨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었다. 그래서 필자는 세
움교회의 다섯 가지의 비전을 보다 축약하여 예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가는 것으로 표
현한 것이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
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롬 8:29)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엡 5:1) 이렇게
바울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고전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정도이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행동, 사역 등 외적으로 드
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식과 내면을 가
리키는 표현이다.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가운데는 예수의 모습을 겉으로 흉
내는 내지만 그 사람 안에서 예수의 정신이 체화(體化, embodiment)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경
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정신
까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수님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가려는 진정성은 있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믿음은 신
실한 것 같은데 아름답지 못한 말과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신앙의 본이 되지 못
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세움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정신 모두를 닮아가는 성도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닮아가는”이란 표현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한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 나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닮겠다고 요란을 떨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지만
반드시 1등만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1등하면 좋지만 1등하지 못하더라도 자녀
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
하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해도 더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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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도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이며,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3. 신앙생활은 생활신앙
필자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표현중의 하나가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언어유희(word play)처럼 보이지만 필자의
목회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다. 한국 기독교의 근본문제를 지적할 때 언급되
는 것이 삶과 신앙의 분리이다.169) 신원하는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신앙 형태는 복음
의 진리를 전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진
단한다.170) 이러한 결과로 기독교 신앙은 교리적 동의에 머물러 일상의 삶 속에서 기
독교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에 소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삶과 신앙의 병리현상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으로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손과 발로서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이 구현되어야 한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약 2:17) 이제 행함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삶과 신앙의 일치를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목회철학은 세움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장반171) 교제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표 3 세움교회 성장반 목차>
169) 삶과 신앙의 분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IVF 부설로 설립된 일상생활사
역연구소(www.1391korea.ne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70) 신원하, “윤리와 신앙의 그 절묘한 관계,” 목회와신학 190 (2005년 4월): 87.
171) 세움교회의 성장반은 3주간의 새가족반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프로
그램으로 13주간 진행된다.
주 제 비 고
제 1 과 하나님 신론
제 2 과 예수님 기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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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반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
스도인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포함하여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삼송지역에 대한 고찰
세움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
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특히 삼송지역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최근 새롭게 개
발된 서울 서북부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비록 세움교회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작은 교회이기만, 교회의 크기를
떠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은 지역사람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움교회도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
다. 따라서 세움교회가 속한 삼송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상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또
한 삼송지역에 대한 기독교의 상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 3 과 성령님 성령론
제 4 과 성경 성경론
제 5 과 인간 인간론
제 6 과 믿음
제 7 과 예배 삶의 예배
제 8 과 기도
제 9 과 교회생활 섬김/봉사, 공동체
제 10 과 가정생활 가족관계
제 11 과 사회생활 경제활동
제 12 과 사랑 생활의 근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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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송지역에 대한 간략한 역사
세움교회가 위치한 삼송지역은 서울의 서북단에 인접한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3
호선 전철인 삼송역이 있고,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통해 경기 동서남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과도 가까워 수도권에서 근접성이 뛰어난 교통요충지역
이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 때문에 삼송지역은「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총 22,126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다. 삼송
지구는 ‘삼송, 은평뉴타운, 지축 등으로 이어지는 서울과 수도권 서북부 주택단지 삼
각편대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붕어(崩御)하면 교(郊)172)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강을 건
너지 않는 곳에 왕릉을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양주,
고양 등 한양 북쪽의 몇몇 고을이었다.173) 그래서 교회가 위치한 고양에도 왕릉(王陵)
이 많이 들어섰는데 서삼릉과 서오릉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도성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자 이때부터 고양은 새로운 수도 한양과 옛 도성인 개성을 연
결하는 위치에 있고 또한 중국으로 오가는 사신들이 다니는 의주로가 고양을 지나게
되어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람의 왕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174)
흔히 삼송지구로 알려진 신도시는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삼송지구의 택지계
발지역은 흥도동, 원신동, 창릉동, 신도동의 네 개의 행정동에 속해 있으며, 법정동으
로는 동산동, 삼송동, 원흥동, 신원동이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을 삼송지
역으로 부르는 것은 3호선 전철역 삼송역 때문인데, 삼송이란 이름은 조선시대의 능
과 관련된 지명이다. 능역을 표시하기 위한 커다란 소나무 세 그루가 있었기 때문에
세솔리 또는 세수리로 불렀다가 이를 한자 음으로 바뀌어 삼송(리)동으로 표기하게
되어 오늘날 삼송이란 지역명이 된 것이다.
삼송지역이 속한 고양시는 5,000년 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를 시작한 곳
172) 교는 도성으로부터 사방 100리를 의미한다.
173) 인문학습원, “조선왕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곳에 안기다,” 프레시안, 2015년 5월 26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702&ref=nav_search.
174) 인문학습원, “왜 많은 조선왕들은 고양땅에 묻혔을까,” 프레시안, 2017년 1월 30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9604&ref=nav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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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오랜 역사를 가지만 가장 특징적인 역사로
조선시대에 능이 많이 지역이란 것이다.175) 또한 전형적인 곡창지대였으나 최근 서울
서북권의 중요한 대규모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 신도시라고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요
약할 수 있다.
2. 삼송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송지역은 네 개의 행정동에 속해 있으면서 법정동으
로도 네 개의 동과 연결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다. 세움교회는 동산동 동세로 9의 동
산프라자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행정동으로는 창릉동에 속한다. 이러한 복합한 행정
동과 법정동의 존재로 인하여 삼송지역의 정확한 인구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
어야 했다.176) 그래서 필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삼송지역의 현황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삼송지역의 택지계발지구 안에 있는 법정동별 세대수와 인구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175) 현대에도 삼송지역 가까이에는 서울시의 화장시설인 벽제 승화원이 위치하고 있다.
176)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동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삼송택지계발 지역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되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데,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 인구조사는 연령별 세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였음을 밝혀둔다.
177) 신도동의 통계는 2017년 5월말 기준이고, 나머지 모든 통계는 2016년 12월말 기준의 자료
이다. 이 자료는 행정동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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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교회는 창릉동에 편입된 동산동에 위치함으로 교회의 인근 주민의 인구는
약 6천 명이며, 신원동을 제외한 원흥동과 삼송동은 교회와 지근거리에 있으며 2만 5
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의 인구현황은 세부적인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동별로 산출된
자료로 보다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행정자치
부에서 작성한 현황을 통해 삼송지역 주변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아래의 <표 5>와 같
고, 삼송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평균연령은 <표 6>과 같다.
  
<표 5> 교회가 위치한 4개동의 인구 분포(단위: 명)
연령 창릉동 신도동 흥도동 원신동
0-10세 1,702 2,244 4,636 2,664
11-20세 1,180 1,233 2,720 1,412
21-30세 1,451 2,505 4,013 2,320
31-40세 2,265 3,709 6,727 3,573
41-50세 2,245 2,925 5,633 3,051
51-60세 1,986 3,057 4,619 3,004
61-70세 1,431 2,041 2,934 1,862
71-80세 721 1,329 1,594 975
81-90세 263 490 604 375
91-100세 43 61 73 58
100세 이상 10 9 3 7
합계 13,297 19,603 33,556 19,301
교회가 위치한 동산동의 연령분도는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1-9세 1,622명,
10-19세 1,103명, 20-29세 1,212명, 30-39세 2,043명, 40-49세 1,998명, 50-59세 1,566
명, 60-69세 1,020명, 70-79세 504명, 80-89세 183명, 90-99세 41명, 100세 이상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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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11,291명이다.178)
<표 6> 교회가 위치한 4개동의 평균연령 분포(단위: 나이)179)
지역 남자 여자 평균연령
전국 40.1 42.4 41.2
고양시 39 40.9 40
고양시 덕양구 39.7 41.7 40.7
원신동 38 39.8 38.9
흥도동 37.3 38.6 38
신도동 39.8 41.9 40.9
창릉동 39.2 39.9 39.6
지금까지 살펴본 삼송지역의 주민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젊고 30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와 50개인데, 10세 이만의 자녀들도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30-50세의 장년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핵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삼송지역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송택지계발에서 제외된 삼송역 주변의 오래된 주택들과
LH공사에서 서민층을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
이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쉽게 파악된다. 세움교회가 위치한 곳은 오래된 주택지역
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 1km 내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도 없는 상가와 연립주
택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위한 대
상들은 30-40대의 연령층과 그들의 자녀들이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연관된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보급되어 다
178) 이 자료는 창릉동주민센터의 담당자로부터 얻은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연령기준과 달라
별도로 표기하였다.
179) 이 통계자료는 행정자치부가 2017년 5월까지의 읍면동별 평균연령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17년 6월 21일 인용, http://rcps.egov.go.kr:8081/jsp/stat
/ppl_stat_j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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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삼송지역은 살고 있는 지역, 즉 아
파트인지 개발에서 제외된 구시가지인지 아파트라면 어떤 단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에 따라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에서
왕따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사는지 아니면 구시
가지나 주택단지에 사는지에 따라 또한 공동임대 아파트에 사는지 일반분양 아파트에
사는지에 따라 아이들이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조금
늦게 분양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구시가지나 임대아파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배정되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학부모들이 다른 학교로 배정하
여 줄 것을 요구하여 지역사회의 이슈가 된 적도 있었다.
제 4 절 삼송지역 교회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 현황
삼송지역은 새롭게 계발된 신도시라는 특성이 있기에 기존에 있던 교회보다는
이전해온 교회와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다보니
서울과 고양시 인근의 교회들이 이전해온 교회가 의외로 많았는데, 이런 교회들은 부
지를 매입하여 교회 건물을 신축하거나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다.
또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교회들은 세움교회처럼 삼송지역을 위해 새롭게 개
척하는 교회들인데 주로 상가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끄럽지만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논문을 작성하면서이다. 물론 사
회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지역사회나 지역의 교회들을 분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필자는 이웃교회들과 비교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비록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경쟁하
거나 베타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오직 세움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삼송지역에는 종교부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교회들과 타지에서 이전해온 교회들
과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과 신도시개발 전부터 존재했던 교회들을 합치면, 수도권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회들이 삼송지역에는 존재하고 있다. 신도시의 역
사가 짧아서 그런지 삼송지역에는 대형교회가 없고 중형교회들과 수많은 작은 상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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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삼송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지역사회 사역은 미약한 형편이
다. 삼송역 근처에 1963년에 설립된 예장 통합 소속의 삼송교회가 실버대학과 문화사
역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180)
필자는 이렇게 지역사회에 대한 삼송지역의 교회들이 왜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양한 구체적인 이유들
이 존재할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
다. 첫 번째 이유는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라는 지역사회의 상황 때문이다. 대부분의
삼송지역의 교회들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에는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삼송택지개발지구에는 2012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순차적
으로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다. 이러한
신도시의 특성으로 지역사회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참
여하고 소통할만한 지역사회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자체도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
을 들 수 있다. 필자가 논문작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방문
하여 보니 건축헌금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교회당 건축비용으로 교회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상가의 개척교회들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높은 상가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
는 상황이라 교회의 재정상황이 불안정한 편이다. 그렇다면 삼송지역 안에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건물을 신축하거나 소유 또는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적 부담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송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삼송지역에서
규모 있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삼송지역에 계속적으로 인구
가 증가함에 따라 출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반면 상가에 세워
180)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특색 있게 시행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자면, 다른 지역
에서 이전해 온 신명성결교회가 아이들에게 악기교육을 실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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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회들은 개척교회나 상가교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
립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전도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회가 가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상황이다.181)
지금까지 삼송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특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대한 현황
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삼송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
기구나 목회자들의 모임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삼송지역에 있는 교
회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교제하고 있
는 삼송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문의해 보았으나 모두 삼송지역에 공식적인 교회연합이
나 목회자모임은 전무한 실정이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해두고 싶다.
제 5 절 소결론
이번 장에서는 세움교회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목회철학과 비전에 대하여 소개
하였다. 또한 세움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삼송지역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연령층에 대
한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삼송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모습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
러한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제2장에서 살펴본 성경신학적 교회의 모습이 세움교회 안에서 온전히 체현
되지 못하였다. 세움교회는 분명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소통과 참여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성경적 교회론의 뿌리가 약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세움교회가 삼송지역으로 이전해 온 것에 대하여 항상 늦었다는 생각에서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세움교회는 삼송지역에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
한지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늘 다른 교회들이 삼
181) 세움교회의 바로 옆 건물에는 1년 반 정도 먼저 설립된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변화가 필
요하다고 말하며 고민하다 최근 다른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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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 세움교회가 이전하였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
지만 논문을 위하여 삼송지역의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다른 교회들도 지역사회에 뿌리
가 깊지 않아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셋째,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들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삼송지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아직 활발할 지역사회 가운데
참여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삼송지역에 주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기관시설도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갑기도 하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에 세움교회도 빨리 동참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
이 보다 활발하게 시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세움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이 지역적인 연령층의 특
성과 부합하다는 것이다. 어르신을 위한 반찬봉사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독서
교실과 여성 주부들을 위한 사역을 지역을 위한 메인사역으로 삼았다는 것은 지역적
인 인구의 구성과 잘 맞기에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은 다음 장에
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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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을 위한 세움교회의 사역들 및 그 평가
이번 장에서는 세움교회가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세움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실
시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을 실시하여 왔다. 지금까
지 세움교회가 실시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그 사역에 대한 의미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자녀를 위한 독서교실
2013년 2월에 시작된 독서교실 사역은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고민과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증가에 따른 고민에서 시작되었
다. 개척 후 처음으로 등록한 여자 성도의 상황은 남편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혼자 직
장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
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 필요인지 사회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생각도 보았다. 경제적 요인이나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로 한국사회에서 맞벌
이 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가정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
이 들었고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용시간이 들어나면서 필자인 나 자신부터 독서량이 감소하
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독서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하게 되어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작하게 된 것이 독서교실이다.
물론 독서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전의 상황이 준비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필
자는 부교역자 시절 독서교육을 받았고 다음세대를 위한 인재양성 사역이 시작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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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독서교육을 제안하고 실시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개척할 때부터 교회가 작아
도 다음세대를 위한 양질의 신앙교육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
다.182)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다
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기 보다는 책을 통한 새로운 신앙교육을 실시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개
척한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교육전도사를 초빙하였는데, 이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
했던 것은 책을 활용하여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183)
세움교회가 독서교실을 실시하면서 가장 숙고했던 것은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
이었다. 독서교실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과 분리시켜 운영하는 원칙을 세웠다. 교회의 공간과
물품을 마음껏 활용하되 교회의 재정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통해 운영 되도록 계획하였다. 오직 필자와 교육전도사와 수고를 통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하되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하여 실시하여 장기적으
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독서교실의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삼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50분 기준의
주 1-2회 실시되는 저렴한 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진행하려 계획하였다.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수업상의 특성도 분명히 하였다. 아이들이 어려도 여러 군데의 학원을 다녀
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을 읽어오거나 과제가 없이 아이들이 편하게 와
서 책을 읽도록 하였다. 내용적으로도 읽은 책의 답을 찾기 위한 기능적인 수업보다
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즐거운 책읽기가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모파상(Guy de
Maupassant)의 ‘목걸이’란 작품의 여주인공은 인간의 허영심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 부분으로 저자는 목걸이로 인간의 허영심을 표
현하였는데,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인간의 허영심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상상하게 하며,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어떠한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은
182)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개척하기 바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4년 동안 새가족을 담당
하였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규모 있는 교회에 등록하는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이 작은 교회에서 탈진하거나 교회가 작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염려 때
문이었다.
183) 당시에는 교회학교의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책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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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상상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다보니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도 그룹이 아닌 일대일 수업 내지 3명 이내의
작은 또래그룹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부모들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
지 않도록 도서를 구입하고 않고 교회에 비치된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
다.
또한 독서교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책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도서를 마련하
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교회가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책을 비치하지도 못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형편을 고려하여 초기에 많은 책을 구입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서기증을 받아 도서를 마
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책들을 초기부터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도 느끼게 되
었다. 일반적으로 듀이 십진분류법과 한국 십진분류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세움교회의
독서교실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책이 대부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분류를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여 독서교실에서 필요한 나름대로의 도서를 분류하였는데 아래
의 <표 7>과 같다.
<표 7 세움교회 도서분류표>
종류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번호 분류 세 분 번호 분 류
100 인문 10 역사, 20 철학, 30 자기계발 001 자기계발
200 종교
10 종교일반, 20 기독교,
30 영성, 40 성경
002 사회성
300 사회 10 정치, 20 경제, 30 사회과학 003 영성
400 과학 10 자연과학, 20기술과학 004 감성
500 예술 10 음악, 20미술, 30 체육 005 지성
600 문학 10 소설, 20 시, 30 희곡 006 리더쉽
700 인물 10 전기, 20 평전, 30 자서전 007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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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준비하고 실시한 독서교실은 반응이 좋았다. 주중에 교회 사역이 없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려는 계획을 변경하여 화요일~금요일까지 주 4일간 실시하
게 되었으며, 약 2년 가까이 지났을 때에는 더 이상 새로운 학생들을 받지 못할 정도
가 되어 주 2회 수강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독서교실 사역을 통해
교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독서교실이 계기가 되어 주일예배에 나온 사람
들도 있었고 등록교인이 된 가정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서교실은 교회학교의 행사
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세움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련회는 물론
성경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교회학교의 독서캠프에 독
서교실 아이들을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필자는
독서교실을 운영하면서 평상시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독서활동을 하게하고, 여름방학
과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독서캠프를 통하여서는 모둠활동이나 집단지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룹차원의 독서활동으로 이원화하였는데, 독서캠프에는 세움교회 아이들도 참
여하게 하여 교회의 아이들에게는 늘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닌 보다 학생
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교실 아이들에게는 기독교 신
앙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독서교실의 사역은 2015년 5월 교회당을 삼송
으로 이전하면서 계속되어졌다. 새로운 곳에서 독서교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
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독서교실 홍보지를 한 장도 만들지 않고 독서교실은 삼
송에서도 학생들이 등록하게 되었는데, 삼송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가 신원당에 있을
때부터 독서교실에 다녔던 아이의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추천으로 삼송초등학교에 다
니는 학생들이 등록하게 된 경우와 상가건물에 부착한 독서교실을 보고 찾아온 어머
니들의 방문과 추천을 통해 동산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등록하게 얼마지 않아
독서교실의 총 학생들의 수가 20명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아이들이 등록하는 상담과
정을 통해서 필자는 독서교실의 장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에도 논술이나 독서토론 같은 수업은 그룹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하여 독서교실은
일대일 내지 2-3명의 또래그룹으로 수업하는 방식에 차별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독서교실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필자가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시적인 전도의 열매에 대한 욕심이 발생했다. 교회를 넓은 공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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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했기 때문에 빨리 부흥하여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
하게 들었다. 그래서 독서교실을 통해 연결된 주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은 조급증으로 학생들과 어머니들에게 마더와이즈라는 교회의 성경공부에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타 교회 성도와 불신자들 3명이 참여하여 시작하였지만 몇 주 만
에 교회 밖의 참여자들이 모두 낙오하고 말았다. 독서교실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를 원해도 부모들이 가족들과 함께 주말 가족여행이나 나들이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
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독서교실에 등록하기 위해 상담을 하는 과
정에서 타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가급적 등록을 받기 않기 위해서 노력
했다. 이러한 모습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며 시간이 흐르자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하
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씩 수강생들이 줄기 시작했다.
결국 필자의 조급증으로 인하여 독서교실은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체상황 가운데 필자는 잘못된 결정에서 오는 뼈저린 고통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독서교실은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누구나에게 공평하
게 열려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러한 뼈아픈 시행착오를 거쳐 독서교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2017
년 3월부터 새롭게 등록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들어나고 있으며, 교사도 충원되었다.
세움교회의 여성 집사가 전문기관의 독서지도교사 훈련을 받고 2017년 5월부터 교사
로 섬기고 있다. 독서교실을 시작할 때부터 여성 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독서교실을 시작한지 4년 만에 여성 교사가 생긴 것이다. 남성 교사들이 여자 아이를
일대일로 수업하다보니 간혹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하는 어머니들이 있었
는데, 이를 완전히 해소하게 된 것이다.
비록 필자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하여 독서교실의 사역이 흔들리는 어려움도 겪
었으나 이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가 찾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독서
교실의 대상은 주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년
들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독서교실에 자녀들을 보내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되
었으며, 그 결과 젊은 엄마들을 위한 독서모임이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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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젊은 엄마들을 위한 독서모임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아가듯, 주로 자녀교육에 지대한 관심
을 기울이는 엄마들의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젊은 엄마들을 위한 독서모임을 시작하
였다. 모임의 이름을 ‘맘스힐’이라고 하고 독서만이 부각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하였다. 좋은 핸드드립커피와 함께 명화해설이나 음악감상을 하면서 평안함과 쉼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 독서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오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듯
이, 엄마들에게도 책을 읽어오거나 도서를 구입하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은
분량의 책을 읽게 하고 도서는 교회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
지 않으므로 영화감상이나 저자초청이나 여성의 자기개발이나 가정 또는 자녀교육에
관한 강사도 초청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독서교실과의 연계된 사역도 계획하였
다. 가정에서의 건설적인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독서교실에서 자녀들이 읽는
책과 부모들이 읽는 책의 주제를 같은 것으로 하여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자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모임의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을 고려하여 격주로
1회 모임을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 30분 정도 시간에 책을 읽고 난후 소감을 나누거
나 토론하는 것이 주된 독서활동이었다.
이러한 모임의 형식이 결정되기 수개월 동안 필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
을 청취하였으며, 2016년 6월 첫 번째 공식모임을 갖기 전에 2개월가량 교회의 젊은
엄마들이 함께 시범적인 준비모임을 가져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모습이 나
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호칭도 기독교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각자의 별
칭을 정해 별명을 부르도록 했다.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홍보지를 제작하여 교회 주변의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카페 등을 찾아 홍보하였다. 필자와 성도들은 나름대로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홍보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무덤덤하게 홍보지를 받
아들었으며, 책읽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독서모임이라 색안경
을 끼고 바라보는 느낌이 강하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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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서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에게 모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
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필자의 실수로 인하여 그런지 어머니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첫 모임을 가졌을 때 비록 교회 밖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참석한 교
회의 여성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좋은 느낌을 받아 주변에 권유를 해서 세 번째
모임에서는 교회 근처에 사는 젊은 엄마가 참여하여 독서모임은 활기를 띄어 갔다.
안타깝게도 10월 이후 참여하던 지역 주민은 이사를 가고 핵심 역할을 하던 성
도가 임신으로 인하여 모임의 활력이 약화되었으며, 새롭게 시작된 클래식 감상모임
에 집중하고자 맘스힐 독서모임은 작년 12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독서교실에 등록한 아이들의 어머니들 가운데 독서모임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있어 독서모임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보다 교회 밖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중년 여성을 위한 클래식 감상모임
맘스힐 클래식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식 감상모임이다. 주로 참여하는 연
령이 40-50대 여성이다. 클래식 감상 모임은 세움교회가 실시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
역과는 출발점에서 독특하다. 왜냐하면 이 모임은 필자의 주도적인 역할로 시작된 것
이 아니라 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부교
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의 몇몇의 여자 집사들이 찾아와 필자에게 클래식모임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교회를 사임한지도 만 5년이나 지났는데 필자에게 이런 요청
을 했던 이유는 필자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클래식에서 찾는
리더쉽”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강
의를 잘해서라 아니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낯선 분야를 다루었기에 오랜 기억에 남
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클래식 감상모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급한 마음
에 쓴 맛을 보았던 독서교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
근하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 모임이 필자가 섬기는 세움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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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모임을 위해 고민하다가 맘스힐 독서모임을 젊은 엄
마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삼송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으로 만
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클래식 모임의 목적은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소통하며 주민들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임
으로 발전하기를 원해기 때문이었다. 셋째, 필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클래식 모임의 주
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클래식 감상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
는 세움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될 것이
라고 판단되어 필자나 세움교회가 아닌 그들이 주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클래식 모임을 원하는 사람들과 필자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2016년 12월 27일에
첫 번째 클래식 모임을 갖게 되었다. 클래식 모임도 독서모임과 비슷하게 스페셜티급
의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고 필자가 준비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형식으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하였다. 모임도 격주에 한 번씩 갖도록 하여 독서모임과 격주로 이
루어지도록 기획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클래식 모임에 필자를 제외한 세움교회 성도들은 일체 참석하지
않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세움교회 밖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세
움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모였을 때에 상호간에 부르는 호칭도 역시 자신의 별칭을 정하여 불러
기독교적인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클래식 감상모임을 운영해보니 좋은 장점들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장점은 클래식 음악을 통하여 기독교를 부담스럽지 않게 소개할
있다는 것이다. 서양의 클래식음악은 중세의 종교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유럽의 기독교문화권에서 발달했기에 클래식 음악은 기독교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클래식 음악의 종류에서도 모테트, 미사곡, 오라토리오, 레퀴엠, 수난곡 등과 다
양한 장르가 기독교에 연결되어 있고, 클래식 작곡가들이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문
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음악에서도 기독교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언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자는 클래식 감상모임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음악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에는 클래식 음악을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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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난주간에는 요제프 하이든의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Op. 51)’이란 곡을 감
상하였는데, 사복음서의 예수의 가상칠언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여 감상하게
하였더니 클래식과 음악이 연결되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이것이 계
기가 되어 클래식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여 보다 나은 음악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스피커와 앰프를 구비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클래식 음악 감상과 삶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연결시켜 삶을 보
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클래식 음악은 일반인
들이 즐겨듣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의 이해를 돕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감상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도
이러한 생각에서 작곡가나 연주자 또는 연주단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지만, 조금 더
특화시키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였기에 음악과 함께
언급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언급하려고 한다. 일례로 <부록>의 선곡표를 보면 트럼펫 연주자 나카리
아코프(Sergei Nakariakov)를 소개할 때의 그의 삶을 자세히 소개했다. 나카리아코프
는 어린 시절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9세 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피아노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의 부친 Mikhail이 트럼펫 연주자라서 서서
연주할 수 있는 트럼펫을 가르쳤는데 불과 1년 만인 13살 때 콩쿠르에 입상했다. 14
세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해에는 잘츠부르그 페스티벌(Salzburg Festival)에 출연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10대의 나이에 텔덱(Teldec) 음반사에 전속이 되고, 25세
에는 영국의 콩쿠르 대회의 심사위원이 되었다. ‘트럼펫의 파가니니’로 불리울 정도로
탁월한 연주가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시련도 얼마든지 전화위복될
수 있다는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음악 감상은 사람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적인 부
분도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독서모임과 비교를 통하여 드러난 장점을 언급할 수 있다. 필자의 경
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독서모임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 클래식모임에서 음악 감상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책에 대한 독후대화에서는 먼저 책의 내용을 잘 이해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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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되어야 하는 반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한 후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느낀 주관전인 감상평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적
인 부분에서도 클래식 감상이 독서모임보다 부담이 없다. 독서모임을 진행할 때에는
사람마다 책읽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애매한 시간이 있었다. 빨리 읽은
사람은 따분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이며 아직도 읽지 못한 사람은 자기로 인해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서두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
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모임을 진행하기에 심리적으로 더 편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제 4 절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봉사
세움교회의 반찬봉사 사역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역이다. 왜냐하면 세움
교회가 설립된 지 한 달 후인 2012년 2월부터 시작된 첫 번째 교회 대외사역일 뿐만
제 1 호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교회의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
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시
작된 지 한 달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수입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필자의 사례비조차 한 달 이후에 결정하기로 된 상태에서 반찬봉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
하고 있을 때 필자의 아내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봉사를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
이다. 아내가 반찬을 만드는 수고를 하게 되면 재료비는 생각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여 아내가 매주 1회 반찬을 만들고 필자가 배달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교회는 신원당에 세워졌지만 삼송지구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에 삼송지역에 살고 있는 5명의 어르신에게 반찬을 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
송지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원당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 삼송역 근처에 거주하는 5명의 어르신들을 소개를 받아 반찬봉사가 시작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반찬봉사 사역은 한 달도 못되어 필자의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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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뇌졸중세가 약하여 반찬봉사 사역은 지속
될 수 있었고, 당시 세움교회에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타교회의 권사의 헌신으로 반찬
봉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다. 아내가 퇴원한 이후에도 아내를 도와 반찬봉
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반찬봉사의 가장 어려움 점은 지속성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보다 매주
한 번씩 식단을 작성하여 조리를 하고 배달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사역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신앙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방학을 하여 쉬여 갈 수 있지만 반찬봉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식사를 돕는
다는 생각에 쉬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날씨가 덮거나 추우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봉
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때론
휴식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공유일, 명절, 개인적인 휴가 등에는 쉬고 있다.
반찬봉사는 성탄절과도 연결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다. 세움교회에서 성탄절에는
성탄헌금도 하지만 성탄헌물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교인들에게 성탄헌금보다 우선하
는 것이 성탄헌물이라고 강조한다. 성탄헌물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독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그 물건을 구매하게 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는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세움교
회의 성탄절이다. 이러한 성탄절 행사에 교인들 중에는 고가의 의류를 헌물하는 사람
도 있고, 신앙이 없는 필자의 친구도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며 물건을 구매하
여 보내오는 적도 있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독거어르신들을 봉사하다보니 반응도
좋았다. 가끔 감사의 손편지를 써주시는 어르신도 있고, 천주교에 다니는 분은 절기가
되면 세움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다. 반찬을 받아 드시는 어르신의 주변 사람
들이 반찬봉사를 받을 수 없는지를 묻기도 하였고, 사회복지관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
에게 반찬을 봉사해 줄 수 있는지를 여러 번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반찬을 봉사하면 좋겠지만, 조리를 하는 봉사
자의 손길이 부족하고 아직 재정적으로도 자립한 상태가 아니기에 확대실시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회를 삼송으로 이전한 2015년 성탄절에는 반찬으로 봉사하는 어르신들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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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대하기로 했다. 성탄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혹자 쓸쓸하게 성탄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함께 성탄절을 보내면 정서적으로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재능기부로 콘서트를 해줄 수 있는 팀
을 연결하여 약 4년 동안 반찬봉사를 하였던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도 맺어졌다. 필자나 교인들의 권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참여하셨던 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한 분이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하
신 것이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어르신을 통해서도 다른 이웃사람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열매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제 5 절 교회가 위치한 상가에서의 소통
세움교회는 상가교회이다. 신원당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상가교회였으며, 삼
송으로 이전해서도 여전히 상교회이며, 앞으로도 상가교회로 존재할 것이다. 세움교회
가 상가교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상가에서 소통을 위한 목적 때문이다. 교회가 단독건
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많지 않다. 하
지만 상가에 있으면 지역주민들과 보다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가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이라 지역주
민들과 접촉의 기회가 많고 이를 잘 활용하면 소통의 효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상가
교회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사회의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에 입주하여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과는 자주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만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유
익이 있다. 이러한 대화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현실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교인들을 통해서 건너들은 간접정보가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빠르고 정확하다. 더 큰
유익은 상가에 입주한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세움교회가 신원당에서 학원과 태권도장과는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여 소통
을 하였다. 신원당에서 세움교회가 위치한 상가 4층에는 영어학원과 태권도장이 있었
는데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피할 수 있도록 상호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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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학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주중에는 드럼과 같은 큰 소리
가 나는 악기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요기도회 시간이 학원이나 교회가 동시에 강
의와 기도회가 이루어지는데 서로 시간을 조절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교회는 기도회 시간을 늦추고 학원은 금요일 강의를 조금 단축하는 것으로 서로 대회
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봄에는 학원에서 입학설
명회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교회가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있도록 하였으며,
태권도장에서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일오전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
로 활용했다. 이러한 공간활용에는 큰 장점이 있다. 개척교회의 특성상 넓은 공간을
소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배 외에는 주중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비효율
적이기 쉽다. 하지만 이렇게 상가에서 저렴하게 임대하여 특정한 시간에만 효율적인
공간과 재정의 운영이 가능하여 진다. 태권도장에서 예배드리는 장점도 또 있다. 태권
도장의 공간은 매우 넓어 아이들이 예배 후에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된
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가 삼송으로 이전하여 소예배실에서 교회학교 예배가 드려
지게 되자 아이들은 이전에 장소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여 놀랬던 기억도 있다.
교회를 이전한 삼송지역에서도 상가에 입주한 학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회가 위치한 동산프라자에는 2층에는 초등영어학원과 3층은 미용실과 중고등
학생을 위한 학원이 5층에는 특공무술도장이 입주하여 있다. 같은 상가에서 입주하여
있다 보니 자주 얼굴을 접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정보를 교환하
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가능하면 같은 건물에 있는 곳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 상가에 시설물을 부착할 때에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추천을 통해 도움
을 주고받고 있다.
특히 세움교회가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다. 현
재는 본당에서 장년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소예배실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사무실에서
는 영유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리
지만 어린 아이들이 장년예배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층의 특공무술도장을 주일만 임대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뜻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대신 2층의 영어학원이 저렴하게 학원의 일부를 주일날 사용할 수 있도
94
록 해주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학원의 특성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
다. 따라서 학원의 2층 건물에서는 주일오전 11시 예배 전에는 새가족교육과 예배전
중보기도모임의 장소로 사용하고, 예배 후에는 소그룹 교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
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헌신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쉬운 개척교
회나 상가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보다 큰 교회
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
에서 상가교회는 기피하는 곳이 되기 싶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상가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가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목
회자가 생생하게 직접 접할 수 있으며, 상가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노출빈도가 높아
소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으며, 교회가 저비용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
제 6 절 이웃 교회들과의 소통
세움교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성향은 연합하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작은 교회가 경쟁력을 가
지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 협력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이웃 교회들과 연합하
는 것에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필자가 이웃 교회들과의 연합을 강조할 때 반드
시 사용하는 것은 “기업들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기업인수합병을(Mergers &
Acquisitions) 할 때 알짜배기 회사를 내놓는 결단을 하는 것처럼, 작은 교회들이 살
아남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설교권이나 주도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
다.”라고 말한다. 연합하기 위해서 희생이나 헌신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작
은 교회가 힘을 모아 생존을 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웃의 작은 교회들과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다른 목회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원론적으로는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교회가
처한 목회적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교회를 삼송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도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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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찾아가 교제를 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일주일씩 장소를 번갈아가면서 연합으로 드
리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교회 모두 목사 부부만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목사
홀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옆에서 돕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정중
하게 거절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이러한 시도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삼송지역에
서의 교회들 간의 연합은 아니지만 삼송지역 인근의 3-4개 교회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2016년 여름 교회에서 실시했던 여름수련회에 이웃 교회의 담임목
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그 교회와 연합으로 뜨거운 찬양과 기도회를 가지게 된 것이
다. 2017년에는 또 다른 교회와 고난주간에 성금요기도회를 연합으로 하였는데, 두 교
회의 반응이 좋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금요기도회에도 연합으로 모이기로 뜻을 모
으게 되었다. 5월에는 세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7월 말에 예
정된 주일학교의 여름행사도 세 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실시하고, 8월에는 다른 교회
가 실시하는 청소년 & 청년 수련회에 세움교회의 청소년들을 보내기로 했다. 이뿐 아
니라 인근의 목회자의 사모들이 격주로 세움교회에 모여 커피브레이크라는 성경공부
를 2017년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웃 교회들 간의 연합을 통하여 작은 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와 부족함 부분을 메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교회가 이웃 교회들과 서로 경쟁하는 모
습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참여와 소통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교
회들, 즉 초대교회와 바울서신에서 나타나는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도 연보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사
역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 7 절 세움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의 평가와 향후 계획
앞에서 세움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내용을 기
술하였는데, 이제는 지금까지의 세움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했던 사역들을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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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향후의 계획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세움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의 평가
세움교회가 실시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대한 평가는 총체적인 평가가 개별
사역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사역을 총망라하여 장담점이
포함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가. 총체적 평가
첫째, 세움교회의 사역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교회의 성경적인 근거에서 시작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물 없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강했
다. 이러한 생각의 시작은 성경적 교회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교회가 대형화되었을 때 나타나기 쉬운 문제, 즉
교회의 세습 문제, 교회내의 갈등과 분열, 재정의 비투명성과 유용과 목회자의 성적인
범죄 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반작용으로서 교회의 자산을 최소화하는 ‘건물 없는 교회’를 생각하는 목회자들
이 많아졌는데 필자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건전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교회의 자산을 최소화하고 교회의 재정을 사회에
환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다보니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 강했지만 성경신학적인
교회론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더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경에 입각한 교회
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연구를 통
하여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교회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되어 다행스럽게
여긴다.
둘째, 성경적인 기초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은 세움교회의 사역은 현실 속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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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리 요동치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모래 위의 세운 집이 쉽게 무너져 내
리듯, 성경에 기초한 교회론의 뿌리가 약하다보니 세움교회가 미자립교회로서 양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질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독서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교회부흥의 수단으로 삼고 싶은 유혹에 빠져버렸던
경험은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중의 하나였다. 성경적인 조망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대한 분명한 신학적 확신의 부재에 따른 결과였다.
셋째, 재정적 부담을 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역에 주안점을 두어 대부분의 사
역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보다 먼저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부터
아주 유용한 경험담을 들었다. 개척을 시작한 2-3년 동안 교회와 개인의 후원금으로
비교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덜하지만 3년 이후에는 재정적 후원이 중단되는데 교회
의 성장은 더딘 경우가 많아 차후 재정적 위기를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는 조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시간과 몸을 헌신하여 할
수 있는 지역사역을 위한 사역들을 고민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현재까지 반찬
봉사를 제외하면 교회의 재정지원이 없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되고 있다.
넷째, 세움교회가 실시하였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은 창의적인 사역이라고 평가
하고 싶다.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사역
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에서 소개한 세움교회가
시행한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들은 반찬봉사를 제외하면 독서교실, 맘스힐 독서모임,
맘스힐 클래식 모임 등은 한국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역은 아니다. 교회가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사역을 찾아다니며 모방한 것도 아니다. 그저 교회가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골몰
하다 독서교실과 맘스힐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사역들을 확장하거나 공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
다는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여느 개척교회가 그러하듯 세움교회도 재정적인 부
담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사역들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
역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한 사람이 여러 사역들을 참
여하고 감당해야 하는 시간적인 부담감도 상당하였다. 효율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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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부족하였으며,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리더쉽도 이루어지 못한 부분도 돌이켜보니 아쉬울 뿐이다.
여섯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좋은 사역을 펼치고 있는 모델들을 참고하지
못하였던 것도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면서 아이디어로 승부
하고 하는 창의적인 지역사회의 전략은 높게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
정에서 다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역들을 벤치마킹하지 않음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겪어
야 했던 것은 분명한 실수였다. 필자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8개 교회
의 사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해 비록 세움교회의 사역과 동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받아 보다 좋은 사역을 이루어졌을 것
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다.
나. 개별 사역에 대한 평가
이제 세움교회가 지역사회를 실시했던 개별 사역들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독서교실에 대한 평가이다. 독서교실은 세움교회가 실시하여 가장 지역사
회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표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에도 독서교실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의미도 해석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도
이 사역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한 독서교실을 도약판으로 삼아 어머니들을
위한 사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을 보다 흡
입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아직 활짝 꽃을 피우는 사역이 되지 못하였다.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지 못하였고, 여름과
겨울에는 책과 관련된 현장학습이나 집단지성을 활용한 특별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맘스힐 독서모임은 교회 밖에 있는 지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사역이
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현대인들이 점점 독서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역이다. 홍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독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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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장벽을 극복해내어야 하며, 필자의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독서모임이 잠정 중단되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
태이다.
맘스힐 클래식모임은 독서모임보다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클래식과는 문외한
이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음악을 듣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말에 보
람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교회밖의 사람들에게 모임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의도
하여 많은 모임으로 인한 교회의 피로도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모임으로 사역을 확장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삼송지역 밖의 사람들이라 삼송지역의 여성들에게 홍보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필자에게 모임을 요청했던
사람들의 연령대가 40대 후반과 50대 여성들이라 젊은 여성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도 필요한 상태이다.
세움교회의 첫 번째 사역으로 시작된 반찬봉사는 세움교회의 역사와 시간을 같
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가 반찬봉사를 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
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타교회 성도를 가운데 반찬을 조리하는 봉사를 함께 해
주었음은 물론 지역주민이 좋은 일을 한다고 반찬재료를 자주 가져다주기도 했다. 매
주 반찬을 만들어 배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세움
교회는 꾸준하게 이 사역을 지속하여 좋은 평가를 듣고 있고 있으며, 아주 자연스럽
게 전도의 결실도 맺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조리할 수 있는 봉사자의 부족으로 인하
여 반찬봉사의 사역을 확대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움교회는 두 곳의 상가에서의 소통을 경험하였다. 상가에 있는 교회를 기피하
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필자는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
은 장소라고 확신한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필자가 지역사회에 소식을 교인
들보다 먼저 알게 되고 직접 듣게 된다는 것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부족한 공간을 태권도장이나 학원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에서도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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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움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대한 향후 계획
지금까지 세움교회가 실시했던 세움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을 평가한 것
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자 한다. 이 부분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총체적인 계획과 지역사회를 위
한 개별 사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 총체적 향후 계획
첫째, 성경적인 교회론에 관한 성경신학적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한
다.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을 때 현실의 필요에 따라 변하기 쉬운
교회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들의 사역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움교회 성도들 전체가
성경적인 교회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
회가 되기 위한 시리즈 설교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새가족교육의 교회에 대한 부분에
서와 가장 기본적인 성경공부인 성장반 교제의 사회생활에 관한 공부에도 이러한 부
분을 추가하거나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사회 사역 전체와 개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리
더쉽을 개발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세움교회는 재정과 인력 자원의 부족으로 지역사
회를 위한 사역을 능동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음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전철을 되풀
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시하고 있는 사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워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사역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임도 필요하고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세우는 리더쉽을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지역사회의 사례로 제시한 성암교
회와 고촌감리교회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두 교회의 담임목사와 인
터뷰를 하면서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교회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접근했을 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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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았는데 비영리단체의 사단법인을 통하여서는 지역사회의 기관들의 협조가
적극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단법인의 장점을 알게 되어 세움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단법인을 세우려고 한다. 사단법인을 통하여 모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재정적인 면도 사단법인에서 운영하여
교회의 재정과 분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통하여 창출되는 이익
금은 또다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넷째,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움교
회가 카페를 계획하는 것은 카페교회를 위함도 아니요 카페를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함
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접촉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고등
부의 예배공간으로 사용하고 주중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로 카페를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마이클 프로스트의 책에서 언급하는 “세번째
장소”184)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사단법인의 설
립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이 활발하기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카페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교회당이라는 종교적 문턱을 넘어 오기를 부담스러워하기 때
문에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카페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자 한다. 세움교회의 지역사
회 사역들은 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교회 안에
서 여러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행하였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역사회를 위
한 사역들 전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청회를 통하여 현재 지역사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를 위한 소통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밖으로도 이루어져
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세움교회는 토요일마다 교회 인근에 나아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필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집사의 헌신으로 시작된 것이
다. 전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세움교회를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교회 상가 앞에서 슬러시를 나누어주고 있다. 이때를 활용
184) “세번째 장소”를 위해서는 Frost, 위험한 교회, 116-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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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일곱째, 다른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한다.
교회 안팎에서 소통이나 필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도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다. 다른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탐구하
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움
교회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도 유익을 주며,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전과 자극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움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역들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 대한 탐방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자 한다.
여덟째, 현재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국가나 지역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은 경험 때
문에 이런 분야에 완전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필자는 삼송지구로 이전하여
마을만들기를 위한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참여자들의 실제적인 관심은 공모
에 당첨되어 경제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과 달리
외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순수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펼치고자 하는 다짐을 하
였던 적이 있다. 그렇지만 보다 효율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자가 사례연구로 제시한
교회들도 다양한 공모를 통하여 지원을 받아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생각
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느냐가 중요하기 때
문에 앞으로 세움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역과 연관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나. 개별사역에 대한 향후 계획
독서교실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최소한의 수업을 하고 있는 필자를 포함한 3명의 교사
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교사가 수급되어야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독서수업을 진
행할 수 있다.185) 교사를 외부에서 채용할 수도 있지만 필자가 정한 원칙은 세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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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맘스힐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였
다. 그 이유는 독서지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드
시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검증하기 위함이다.
여름과 겨울의 방학에는 도서와 관련된 국내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캠
프를 개최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읽힌 뒤 에세이나 소논문까지 작
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수업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카페를 오픈하게 되면 독서교실은 고양시의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것이다.
현재의 소예배실 공간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부족으로 공간적으로 협소해질 것을 우려하여 보류한 상태이다. 카페의 일정
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꾸며 아이들 위한 도서와 음악과 미술에 특화된 도서를 구
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한다.
맘스힐 독서모임에 향후 계획은 지역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획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교회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도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능동적
으로 원하는 책을 읽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들의 역할
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여성참여 독서그룹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독서모임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제와 역사 등의 특정한 주제로 모이는 독서모임도
개설하고자 한다. 또한 독서모임은 작은도서관과도 긴밀하여 연결되어 운영될 것이다.
독서모임의 참여자들중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봉사도 다양한 문
화강좌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맘스힐 클래식감상모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모임의 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여 계획하고 있다. 클래식을 감상하는 주된 방식은
오디오를 통하여 듣는 것인데, 점점 영상을 이용하는 소통이 발달하는 추세에 맞게
DVD를 통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클래식 감상모임을 가끔씩 연주자나 성악
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하우스 콘서트로 진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디오와 영상
을 통하여 최고수준의 음악과 차이나 갈 수 있다는 단점을 음악전문가들이 참여자들
185) 독서교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일에 진행하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교역자들이 안
식할 수 있는 날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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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하우스 콘
서트를 통해서 클래식 모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
다. 또한 장년들의 모임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하우스 콘서트가 되고자 한다. 콘서
트를 통하여 자녀들에게도 클래식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회에 참석하는
에티켓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반찬봉사는 반찬봉사의 수급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확대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 한국사회는 급소도록 일인가족이 들어나고 있으며, 외식문화의 발달로 집에
서 점점 요리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반
찬봉사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유료로 반찬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로 제공하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봉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교회의 일인가족이나 지역의 일인가족을 위한
반찬봉사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반찬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유료 반찬봉사
로 나누어 확대실시하고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사단법인을 통하여 다시 지
역사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경제를 통한 참여와 소통의 장
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문제이다. 물
질보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성도들이나 교회도 물질을 우선시 하거나 물
질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
라의 모습을 경제적인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가운데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박득훈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단순히 구제와 봉사 차원으로만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적한다.18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받아드리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문제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
징적인 모습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달란트 시장187)과 같은 행사를 지역사회 가
운데 개최하려고 한다.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유용성을 제공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역이
186) 박득훈, 돈에서 해방된 교회 (서울: IVP, 2014), 263.
187) 달란트 시장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유창수, “돈에 팔린 교회 프로그램,
달란트 시장,” 뉴스앤조이, 2015년 2월 27일,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
View.html?idxno=1985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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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움교회만이 아니라 삼송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하며 가능하면 교
회 인근의 상가와 상점들과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고자 한다.
제 8 절 소결론
이번 장에서는 세움교회가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을 위한 세움교회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개척초기부터 시작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봉사를 시작한 이후 물질에 의지하기보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녀
들을 위한 독서교실, 여성들을 위한 맘스힐 독서모임과 클래식모임으로 발전시켰으며
교회가 위치한 상가에서도 소통하기 위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역의 바탕에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나타난 아쉬운
모습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으며,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또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모습으로 지역을 위해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 유익을 얻어 세움교회




본 논문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참여하고 소통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하
여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근거들과 복음을 체현하기 위한 현대 교회들의 지역사
회를 위한 사역들을 살펴본 후 세움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에 대한 평가와 계
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한
국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1 절 논문의 요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시 될 수 없지만 교회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의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통치가 이
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교회라는 조직과 단체로서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의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없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도 현저히 줄어
들고 있으며, 기독교의 대사회적은 미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들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그 복음을 체현했던
신약성경의 기록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예수와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적 차
원으로 연결되는지 탐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고자 했던 성경적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하며 복음적 사명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문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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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안타
까운 현실 가운데서 전도, 복지, 문화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들의 사
역을 조사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으로 세움교회의 역사와 교
회현황, 그리고 담임목사인 필자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소개하였으며, 교회가 위치한
삼송지구에 대한 지역적인 분석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삼송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세움교회가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을 위하여 실시했던 사역들을 구체
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소개하였으며 그 사역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모임과 클래식 감상모
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봉사 사역, 교회가 위치한 상가건물에서의 소통 등이
보다 성경적 교회론에 따라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몇 가지 의의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필자와 세움교회가 지향해야 할 나침판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
다. 앞에서 수차 언급했던 것처럼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고백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앞으로는
현실의 물결에 요동치지 아니할 수 있는 성경신학적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
다.
둘째, 본 연구는 세움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차로가 되어 주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의 세움교회의 사역을 성경적 렌즈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지난 과거의 사역을 회고하며 반성을 하게 되었고, 현재 교회가 어떤 상태
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추구해야할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
게 해주었다.
셋째, 삼송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세움교회가 했던 지역사회를 위
한 사역의 방향성이 실제적인 현실조사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
108
으로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삼송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주었다.
넷째,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
를 진행하면서 살펴보게 된 다양한 교회들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좁은 시야를 넓히고
멀리 보게 하였으며, 사역에서 나타나기 쉬운 실수를 예방할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확신한다.
이렇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세움교회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현실에서 지
역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경적인 교회론이란 나침판을 가지고, 앞서간 교회들
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을 본 연구의 의의
라 할 수 있다.
제 3 절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하기 위한 교회
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경적인 교회론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한 대
부분의 경우는 분명한 성경적 교회론에 입각하여 사역을 펼쳐나갔는데, 필자는 성경
신학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보여
준 복음에 합당한 모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절실하다. 교회
는 기독교 복음을 체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체나 조직과
차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안타까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연구하면 반드
시 교회의 방향성은 성경을 따라야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사례 교회들과 세움교회의 경우를 보면, 교회의 크기나 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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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례들이다.
넷째,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을 조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교회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전체가 함께





Gioacchino Rossini(이탈리아, 1809-1847): 기욤텔 서곡
Riccardo Muti(이탈리아, 1941년생), The Philharmonia Orchestra
2. 퀴즈타임!
3. 다시듣기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K. 317) VI. Agnus Dei
Christopher Hogwood(영국, 1941-2014), Choir Of Winchester Cathedral, The
Academy of Ancient Music
4. 베토벤: 교향곡 No.5 운명 1악장
Carlos Kleiber(오스트리아, 1930-2004), Wiener Philharmoniker
5. Max Bruch(독일, 1838-1920): Violin Concerto No.1 3악장
정경화(한국, 1948년생)
6. 베버: 마탄의 사수中 사냥꾼들의 합창
Carlos Kleiber(오스트리아, 1930-2004), 드레스덴 관현악단, 라이프지히 방송합창단
7. Giacomo Puccini(이탈리아, 1858-1924): 나비부인 中에서
Herbert von Karajan(오스트리아, 1908-1989), 비엔나 국립오페라 합창단, Wiener
Philharmoni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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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이코프스키: 현악4중곡 1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Sergei Nakariakov(러시아, 1977년생), Vladimir Ashkenazy, The Philharmonia
9. 클래식 언저리 &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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